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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중소기업 기술종합전시회 

기술혁신을 통한 우수제품 전시회에 많은 참관바랍니다. 

※본행사는무료입장입니다. 


◊판로지원 


행사명 

일시 / ^■소 

해외바이어 상담회 

9. 12( 목) 10:0( 卜17:00 / 해외바이어 상담관 

◊컨설팅 및 세미나 

행사명 

일시 / ^■소 

IT&Security 컨퍼런스 

9. 13( 금) 10:30，•、시5:00/세미나관 I 

중소기업 녹색경영 확산 포럼 

9. 12( 목) 14:00~17:00 /세미나관 I 

중소기업 R&D 성공 우수기업 
기술금융 투자유치 
지원프로그램 

투자유치 전략 상담회 

9. 11( 쉬 13:00~18:00 /상 담 관 

투자유치 설명회 (IR) 

9. 11( 수) 14:00~17:00 /세미나관 I 

투자유치 전략 세미나 

9. 13( 금) 10:3(卜16:00/세미나관 I 

코스닥 상장 완화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IPO 전략 세미나 

9. 11( 수) 14:00，、시7:00/세미나관 I 

◊ 기업과 인재 

행사명 

일시 / ^■소 

채용연계 면접 

상시진행 / 채용연계 면접관 

기술아이디어 경진대회 

9. 12( 목) 10:00~13:00 /세미나관 표 

전공동아리경진대회 

9. 12( 목) 14:⑴-시7:00/세미나관 I 

새내기현장체험 

상시진행/해당 부스 

취업하고 싶은 기업 선정식 

9. 13( 금) 14:00~16:00/ 특설무대 


램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주관 이노비즈협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한국산학연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시 • 도교육청 

문의처 이노비즈협회 (T.031-628 - 9677) 


2013 제 14 익 

lnn s ° h ^ 중소기업기술역신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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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PERFORMANCE WEEK 

Only! One Chance! 

50 % 

Up tO IT 

대한민국 최고의 공연을 
엄청난혜택으로즐길수있는 
4주간의 공연 축제 

Enjoy a 4-week festival filled 
with Korea’s best performances 
and take advantage 
of greatdeals 


2 q i 3 공연관광축제 


Korea in Motion Festival 이 진행되는 9 월 한 달간은 
모든공연에 대해 최대 50% 할인을제공합니다. 


www.k 아 eainmotion.com 


RUSH TICKET 


During the festival, which lasts the whole month of September, 
discounts up to 50% will be given. 

Date Location 

2013.09.01(Sun)~09.30(Mon) 11:00-19:00 한국관광공사 T2 마당 티켓부스 

Korea Tourism Organization T2 Ticket Booth 

참가공연 

넌버벌퍼포먼스 _ 나 i 리 W 자삐 ■除 

u_im 雙多..: 泰 를卜 ^레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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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막식 &홍보대사엠블랙 ( MBLAQ ) 축연 

Opening Ce 『 emony& 

Honorary Ambassador MBLAQ’s Congratulatory Performance 

Date 2013.8.31 (Sat) 18:00-21:00 

Location 청계광장 Cheonggye Plaza, Seoul 

Programs 

Part 1 공식행사 Official Ceremony, Showcase 
Part2 홍보대사위촉 & 축하공연(엠블랙) 

Appointing HonoraryAmbassador& Congratulatory Performance(MBLAQ) 


주최 ᄍ 한국관광공사 후원 響 문화체육관광부 ^ Arts Play] s 

KOREA TOURISM ORGANIZATION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1 


| 코인모 검색창에 코인모를 쳐보세요. 



협찬 ASIANA AIRLINE! 


SEOULTOWER 


문화체육관광부 


이 주의 공감 


“할수있에도와줄게” 



:김현3 

광주 첨단우미2차아파트 
관리사무소(경리회계 담당) 


주부가 신의 능력을 증명할 방법은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이 한 장씩 늘어날 때마다 자신감이 솟아났습니다. 
경리회계 과정을 듣고 여러 개 자격증을 따고 나니 
아파트 관리^ᅡ무소 몇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t 아파트 관크/소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 꿈을 위해 매일 시험 공부 ^입니다. 


O 전업주부에서 벗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40세 ‘직장안입니다 결혼할 당 
시 전산경리직으로 8년 동안 일하던 직장인이었습니다 가정과 직장을 병행하며 잘 지낼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니 사정이 많이 달라지더군요. 아이를 말길 곳도，말아줄 사람 
도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에 전념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니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빈 집에 홀 
로 앉아 있으니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남았습니다. 뭐라도 해야겠다，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열심히 생활해서 살아 있다고 느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끊어진 일을 잇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했던 일에 대한 기억도，기능도，감도 모두 잃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뀐 것 갈았습니다. 집안일 말고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과연 사 
회에 나갈수 있을지，낯선 사람과 이야기를 나늘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결혼 전 직장을 구할 때와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세상에 나갈 결심이 필요했습니다 그러 
던 차에 우연히 ‘광주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 광고를 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며성재도전프로 
그램’에 참4했습니다 상^사 선생님들은 무엇보다 제게 늘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교 
육만 밤으면 ‘나도 뭐든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파트 경리회계 과정을 수강하 
고，강의를 듣고 남는 시간에는 전산자격증을 따러 다녔습니다 
주부는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든 일을 
하려고 하면 제가 뭘 할 줄 안다고 말해야 하는데，누구도 주부 
인 저의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걸 인정받는 방법은 
자격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리회계 과정을 듣고 여러 개 자격 
증을 따고 나니 큰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서너 군데에서 연락 
이 왔습니다. 상상도 못 할 일이지요. 여러 직장에서 저에게 일해 
달^^요. 

이제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 
증을 취득할 생각입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한번 해보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가 
진 2급 자격증들을 1급 자격증으로 하나씩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매일 시험 공부 중입니다 
제 주변에도 일을 다시 하고 싶어 하는 전업주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신감이 
부족합니다. 자신이 뭘 할 수 있겠느냐며 스스로 포기하고 맙니다. 물론 현실은 어렵습니다.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집에서 지냈던 날들만큼 더 노력해서 따라잠아야 합니다. 힘들지만 
하니까 되더군요. 하나를 성취하면 그 다음은 훨씬 쉬워집니다. 주부들은 많은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도 할수 있에 내가 도와줄게’라는 말 한마디면 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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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멈춘 여성이여，다시 일터로… 


01 이 주의 공감 I “할 수 있에 도와줄게” 

22 총론 I 결혼 . 출산 경력단절 “01젠 그만!” 

24 100인에게 묻다 | “청년처럼 ‘중년여성인턴제’ 만듭시다” 

28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탐방 I “내게 꼭 맞는 일자리 찾고 싶어요” 
30 71술을 배우다 | “용접01 남성 전유물? 내 7 ᅡ 좋으면 하는 거죠！” 
32 돌아온 과학자 |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는 자세, 강추!” 

34 부부 번갈아 육아휴직 I “엄마 아빠 아기 모두 만족스러운 경험” 
36 창업으로 성공 | “주부의 ‘꼼꼼함’ 01 제일 큰 경쟁력이죠!” 

38 재취업 도우미，직업상담사 I “어느새 300여 명 재취업시켰네요” 
40 경력단절 위기 극복사례 I “일을 계속하고 싶은 간절함이 버팀목” 

42 주부 유망직업 I “틈새직업 의외로 많네!… 일단 도전해?” 

43 전문가 제언 I 고용지속성 보장된 일자리 확보하자 

전 • 월세시장 안정대책 

12 정부대책 117ᄋ대 금리로 집값 70°/ᄋ까지 대출 
14 Q&AI 월세 소득공제한도 5백만원으로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시각장애인을 위한음성변환 바코^ 


민주평통 16 기출범 

16 전체회의 I “남북01 신뢰의 손 잡으면 행복한상생의 시대 열려” 

18 현경대 수석부의장 1“통일기반 구축에 국민 대통합 필수” 

19 인터뷰 I 해외자문위원 2인 


04 독자마당 I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콘텐츠 공모 


58 한식의 맛과 멋 I 제주 해녀의 게죽, 깅 01 죽 

59 역사가 된 정책들 I 영조의 청계천 준설 

60 화제의책 I 〈행복의 조건〉 

61 공감카툰 I 바로 당신! 

62 문호 f 공감 I 국립민속박물관〈쉼〉특별전 

63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 I 물지 마세요! 

64 소통과공감 I 내 인생의 ‘북두오성’ 


06 초점 I 제2차국민경제자문회의 


박 대통령 “창조경제 구현 ■ 중산층 복원，정부 경제정책의 핵심” 
08 정책소식 I 대입전형6개로 줄인다 

10 알아두세요 I 이번 추석엔 전통시장도 전화주문 돼요! 

11 생활소식 I 금감원 대학생 서포터스 60명 떴다 

44 공감정보 I 독도 - 17~19세 7 1 고지도 도록 무상 배포 
46 문화소식 I 9월 한달간코리아 인 모션 페스티벌 
48 민원해결 우수사례 ⑩ I 경의선 소음 ■ 진동피해 해결 실 □ 년 I 
50 스포츠 I 고려대 이종현 “한국농구의 미래는제게 맡기세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위클리 공감〉이번 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사진, 일러스트，만화는 이용할 수 없 
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륵 표준화한 공공저작물 자유 
01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 . kogl . or.kr 


OPEN HU 


표지이야기 

11 년간 전업주부로 지냈던 황현숙씨는 남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용접 분아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황씨는 “0 ᅡ직은 부족한 점01 많지만 열심히 노력해 
‘용접의 달인’으로불리는 게 꿈”이라고 말합니다. 

사진 •지미연기자 


52 문화현장 I 예술 꿈나무에게 공개 리허설 보여준다 
54 걷기 여행 I 경남 합천 ‘해인사 소리길’ 

나그네 발길 붙잡는 홍류동 계곡 천년의 소리 


위클리 공감 

발행일 2013.09.02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진룡 

제작협력 중앙일보시사미디어 인쇄제본 삼화인쇄 제작문의 ® 02-3704-9887 

구독관련문의 好 02-2625-3294 이메일 jjsmall @ korea.kr 

〈위클리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내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주간지입니다. 
























r ~ pi ^ 〈위클리 공감〉은 독자 여러분과소통하고자 다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9월16일(월) 오전까지 

TT ^LJ 『「會 > gonggam@korea.kr 로 보내주십시오. 관심 있게 읽은 71사, 71획특집에 대한 의견,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내용 등 다양한 의견을 
■ I II _ 보내주시면〈위클리 공감〉제작에 반영하겠습내다.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문하상품권을보내드립내다. 


댓글에 답글 



222호〈일을 배우다 보니 꿈이 생겼어요> 기사를 읽고 

권원란(장애인자 활 센터 맑음터 원장) 

개인 o I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원 폭을 넓혀줬으 
면 좋겠습니다. 20년 넘게 운영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원받기 위한 자격 요 
건은 응당 필요하지만 정부가 보다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해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U 답글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개인 o | 운영하더라도 u | 
용을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 
차를 거쳐야 합니다. 설립 시기부터 지자체와 협의하고 계획적으로 설 
치해 장애인 거주시설을 세워야 합니다. 일부 개인 시설은 불법인 경우 
도 있 71 때문입니다. -장수호 주무관(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지난호를 만들고 나서 

강소기업들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처음 전시회에 갔을 때 구석 자리에 있었어요. 0 ᅡ무도 주목하지 않은 01름 없는 
회사였죠; 인포피아 송희곤 경영기획팀 부장은 1990년대 후반 해외에 진출했 
을 때 고객들의 냉담했던 반응을 생생하게 71 억합니다. 인포피아는 혈당측정 71 
등을 생산하는 헬스케어 전문 ， I 업입니다. 01 회사는 세계 
무대에 01 름을 알리 71 위해 전 세계 의료 7171 전시회를 돌 
0 다녔습니다. 송부장은 “어떻게 하면 우리 브랜드를 알릴 
지 직원들과 수없01 고민하고 토론하며 온갖 방법을 다 시 
도해봤다”고 말했습내：■ᅡ. 현재 01 회사는 세계 110 여 개국 
에 제품을 수출할 정도로 뛰어난 71술력을 인정받고 있습 
니다. 인포피아가 꾸준히 세계시장의 문을 두드려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더 많은강소기업들의 활약을 기대합니다. 글 ■ 김혜민 기자 



222호〈기술 믿고 세계 헬스케어 시장에 도전> 기사를 읽고 

김유석(인포피아 헬스케어사업팀 부장) 

헬스케어는 앞으로 전망이 밝은 분야입니다. 하지만 원격 진료에 대해선 
10여 년 동안 별다른 변화 없01 정체돼 있는 것01 현실입니다. 그러는 사01 
모바일 헬스케어 등의 분0는 점점 뒤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바일 헬 
스케어 분야에 대한 법제화가 구체적으로 진전돼 장기적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U 답글 모바일 헬스케어는 환자를 위한 메디컬 영역과 일반인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으로 나뉩니다. 메디컬 영역에선 의료법에 의해 원 
격 의료가 금지돼 있어 제한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건강관리 서비스업 
에선 법에 의한 제한보다는 모바일 헬스케어에 대한 수요 및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부재한 것이 발전을 어렵게 하는 주된 원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 김종락 사무관(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220호〈전국 곳곳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기사를 읽고 

정혜윤(서울 방산고등학교 2학년) 

동네 슈퍼마켓에서도 쉽게 태극기를 살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극기를 
사기 위해 대형 마트까지 멀리 나가야 하기도 합니다. 동네 슈퍼마켓이나 
학교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면 더 많은 국민들01 태극71 달71에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요? 

U 답글 태극71는 1 、I 금도 세 7 ᅡ지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태극기’를 검색하면 인터넷 업체와 우체국 사이트를 통해 
구매할 수 있고, 가까운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그 밖에 동네 문방구나 대형 할인 □ ᅡ트 등을 통해서도 태극구 I를 살 수 있 
습니 다. - 01 송민 주무관(안전행정부 의정담당관실) 

‘댓글에 답글，코너 신설 

〈위클리 공감〉의 독자참여 기회가 더욱 다양해지고 편리해집니다. 
인터넷01나 SNS 에 접속해서 정부 정책01나 71사에 대한 의견을 댓 
글로 남겨주세요. 담당 기자나 정부 관계자들의 친절한 답글을 받 
아 보실 수 있습니다. 

공^■코리아 www.korea.kr 

위클리 공감 홈페이지 gonggam.korea.kr 

위클리 공감 블로그 koreablog.korea.kr 

위클리 공감 트위터 @weeklygonggam 

위클리 공감 페이스북 www.facebook.com/we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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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콘텐츠 공모 

통일부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주제로 콘텐츠 공모전 
을 개최합니다. 주제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가진 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공모주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신뢰로 풀어가는 남북관계, 

신뢰로 하나되는 한반도) 

공모부문 영상 (UCC)/ 이미지/슬로건 

공모대상 대학(원)생 ※개인 및 팀 (4 명 01 내) 구성 / 각 부문별 2 점 01 내 응모 가능 

공모일정 ►작품접수:9월30일까지 

► 최종발표: 10월 10일 

시상내역 ► 부문통합: 대상 (1 편), 독일 해외연수 및 상금 200만원 

► 부문별 최우수상 각 1편: 수상자 독일 해외연수, 

〈부문별 상금〉영상 100 만원, 이미지 100만원，슬로건 30만원 

X 우수상, 장려상, 참 7 ᅡ상 내역은 홈페01지 (contest-tnjstprocess.kr) 참조 

접수방법 공모전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문의 s 02-320-8822 



제8회 따뜻한 전파세상사진 ■ 수필 공모전 

□ I 래창조과학부는 ‘제8회 따뜻한 전파세상 사진 ■ 수필 ■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전파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 낙 J 一 

사진이나 사연을 간직하고 계신 분들의 많은 참여 ‘ : ~ 

바랍니다. 

응모자격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응모주제 친환경적 7 |X |국 또는 안테나 사진，위급사항 등에서 휴대전화 또는 71타 
기기를 01용해 도움을 받은 경우나 타인에게 도움을 준 내용 등 
응모일정 10월15일16시까지 

시상내역 ►최우수상: □ I 래창조과학부 장관상(분0 ᅣ별 각 1 명, 상금 각 200만원) 
►우수상: 한국전파진흥협회장상(분0 ᅣ별 각 1 명, 상금 각 100만원) 

※ 장려상 및 입상 내역은 홈페01지 (www.rapaor.kr) 참조 

응모방법 01메일 (essay@rapa.or.kr) 제출 
문의 s 02-317-6134 



빈칸의 답을 ‘공감 낱말맞히구 1223호’라는 제목과 함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9월16일 오전까지 jjsmall@korea.kr 로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아이폰 ‘정책 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 누로 풀이 

2 서로교환함. “이 기기는다른회사제품과00이 가능하다； 

3 한가정의 살림살이를 맡아꾸려가는 안주안 

5 정면으로 맞서 싸움을 걸. 어려운 사업01나 기톡 경신에 맞섬. 

6 전자 회로를 이용해 계산하는 일. 컴퓨터로 정보 처리를 하는 
일 

7 관광하러다니는사람. 

9 “카트 이용，주차 편의 제공, 배송 서비스 등으로 전통시장 
ooo 가훨씬 편리해졌다; 


세로 풀이 

1 다른 곳으로 떠나 있다가 본래있던 곳으로 돌아옴. “경력이 
단절됐던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아00하고 있다.” 

2 일의 형세가좋은 쪽으로 바뀌거나 병의 증세가 나아짐. 

4 주택이나건물,토지등의 재산 00◦ 대책. 

5 많은책을구비해놓고읽게 해주는곳. 

6 형세나세력따위가한창왕성한 시가 

8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고객이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 “주가상승으로00의 열기가뜨거워졌다.” 


〈위클리 공감〉221호 (8 월 19일) ‘공감 낱말맞히기’ 정답 

가로1 장바구니 4 반가사유상7 산지 8폭리 9 천일염 10 메조 
세로 2 구지가 3 여유 4 반지 5 사다리 6 상부상조 8 폭염 

〈위클리공감〉221호 ‘공감 낱말맞히기’ 당첨자 

김수아 (광주 북구 중흥동) 박은정 (대구 달서구 상인동) 

성자은 (경71 용인시 71흥구) 오정은 (강원 정선군 사북읍) 

윤여근 (충남부여군 임천면) 


새로운 도로명 주소를 적어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더욱 높습니다. 
우편엽서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홍보콘텐츠과〈위클리 공감〉담당자 앞 
(우: 110-36 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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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8월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참석해 발언 전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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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서 밝혀 

박근혜정부의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인 국민경제 
자문회의가 지난 8월 29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중 
산층 복원’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중산층 복원 전략으로는 고용률 70퍼센트 로드맵 
을 기초로 복지■교육분야 정책 등을 추가했고，창 
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논의로는 대71업과 벤 
차중소기업 간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7 卜 0 ᅵ를 뒷받침하 7 ᅵ로 했다. 


중산층 복원 방안 현재 OECD 등에 의한 통상적 기준(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처분 소득，국민 소득 중 가계가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소득이 중위값의 50~150퍼센트인 계층)에 따르면 우리 
나라 중산층 비중은 2012년 기준 약 65퍼센트에 해당한다. 
2009년 63.1 퍼센트에 비해서는 소폭 4 1 •승했으나. 1990년대 이 
후 중산층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빈곤층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배경에는 1998년 불어닥친 외환위기를 비롯해 세 
계경제위기 등 여러 요인이 있을수 있다. 

자문회의는 외부적 요인 외에도 중산층 비중 하락이 인구 구 
조와 사회안전망，교육 불평등 등 주로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고 진단하고 중산층 복원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특히 중산층 진입 •탈락이 잦은 빈곤위험가구(하위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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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OECD 소득 기준으로는 중산층에 속하는데도 스스로를 서 
민층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국민 눈높이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짐을 덜어드리는 노력을 펼쳐가야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제2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상위빈곤층)는 소득 상위 계층에 비해 노인가구가 많 고， 여성가 
구주의 비중이 현저히 높다는 점을 감안해 고용률 70퍼센트 로 
드맵을 충실히 이행하는 동시에 여성 •노인 • 청년 등 근로 취약계 
층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용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 ( EITC ) 를 정비 •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여성과 노인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 
해서는 보육시설의 질을 높이고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통한 맞 
벌이 가구 지원 방안과 정년연장 조기 정착 등 노인가구의 근로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됐다. 

선취업 • 후진학제도 확대 등을 통해 청년 취업률을 높이는 방 
안도 제시됐다. 후진학제도란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를 졸업하 
고 산업체에 취업해 경력을 쌓은 후 대학에 지원할 경우 재직 경 
력과 학업 의지를 평가해 학생으로 선발하는 제도다. 

중산층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빈곤예방을 위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도 축소하기로 했다. 사회보험 정보인프라 
를 강화하고 보험료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근로-복지의 연계 
를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두리누리 사업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사업)의 신규 대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신고 기 
피 고용주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응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방 
안도 제시됐^ • 

사교육 격차로 인한 교육 불평등 심화도 계층 이동을 방해하 
는 요인으로 분석，계층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방과후 
학교와 돌봄교실 등의 운영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미국 
빈민가 자녀 대상의 첨단형 미래학교 (School of the Future ) 처 
럼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미래형 학교도 추진하기로 했다.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기업，벤 
처 • 중소기업 간 싱호 윈윈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가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G 중산층 복원을 위한 정책방향 


도전^ WI 

정책 

대응전략 

성장고용 

창조경제 구현을 

• 고용률 70% 로드맵 실현 

기^■강화 

통한 좋은 

• 취약계층 고용서비스 강화 


일자리 창출 

• 청년.여성고령근로 장려 

人히 

빈곤탈출 •빈곤층 

• 복지 사각지대 해소 

✓、卜지 

^■전망 
확충 

전락방지를 

• 근로-복지의 연계를 통한 

위한지원 확대 

빈곤^■출 

• 노후 빈곤 완화 및 예방 

^ 별1적 

인적자본투자 

•계층•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이동성 

확대를 통한 

• 서민층 재산형성 지원 

제고 

인력양성 

• 중산층 부담완화를 통한 저축 장려 


중산층 진입 촉진 중산층 탈락 방지 미래 중산층 육성 


최근 정부와 대기업，벤처기업 등이 함께 6천억원 규모의 미래 
창조펀드를 출범시켜 벤처 • 창업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마련한 
것이 좋은 사례다 (8 월26일자 • 222호 참조). 대기업은 기술과 자 
금력，글로벌 네트워크 등에 기반한 역량 강화와 시장 창출을 지 
원하고，벤처 • 중소기업은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이디어의 사업 
화를 추진한다.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과 지원을 위해 민간이 주 
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 • 관 창조경제 기획단’(가칭)의 구성과 
운영이 논의됐다. 

융합 형 시범 프로젝트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그 중의 하나 
가 ‘ K - 헬스 프로젝트’ 갈은 산재병원 중심의 의료정보 연계 • 통 
합 사업이다. 이를 통해 재병원 등의 진료의 질 향상과 진료 대 
기시간 감축，재정 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밖에 최근 확산 중인 학습동아리 등 국민과 지역 중심의 
평생학습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창조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정 
착시키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1차 회의 이후 ICT 산업 현장을 방 
문하고，‘창조경제와 중소기업’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난 3개월간 활발한 후속 활동을 벌였다. 자문회의는 앞으 
로도 대 • 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요인 분석 등 정책 대안과 함께 
경제 관련 세미나，주요 정책 현장 방문을 통해 활발한 자문 활 
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 글 ■ 박미숙 7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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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대입전형 수험생 ■ 학부모 부담 덜었다 

원서접수 ■ 정보제공 등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한국사는 필수과목으로 



논술고사를 치르고 있는 수험생들. 교육부는 논술고사 문제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출제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o 대학별로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 
입전형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복잡해지고 자주 바뀌어 왔다. 어 
떤 학교는 대입전형 방식이 20개가 넘는 곳도 있다. 입시를 준비 
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전형 내용을 숙지하는 것 
조차도 힘든 실정이었다. 이런 복잡했던 대학별 전형 방법을 박 
근혜정부에서는 대폭 간소화해 학생과 학부모가 좀 더 쉽게 대 
학입학을 준비할 수 있게 한다. 

교육부와 대입제도 발전방안 연구위원회는 8월 27일 학생 •학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입전 
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전방안 시안은 여러 전문가와 현장관계자 등으로 구 
성된 연구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전문가간담회，설문조사 등을 
수차례 실시하여 마련되었으며，앞으로도 동 시안에 대해 권역 
별 공청회，전문가 및 관계자 간담회，온라인을 통한 국민의견수 
렴 등 광범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다. 2015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은 9월 중순에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고，2017학년도 
이후의 대입제도는 10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학별 전형을 수시는 학생부•논술•실기 
위주로，정시는 수능 • 실기 위주로 본다. 대학별로 수시 4개 이 
내，정시 2개 이내로 전형 방법을 간소화한다. 수시모집은 취지 
에 맞게 운영되도록수능성적 반영 비율을 줄일 계획이다. 

2015 .2016 학년도에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능의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그동안 수시모집은 9월과 11 
월 2회에 걸쳐 지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9월 한 차례로 원서접수 
기^■을 통합한다. 

또한 교육부는 대입전형 종합지원시스템(가칭)을 구축해 한 
번의 원서작성으로 여러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공통원서접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대입준비를 돕기 위해 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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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문-이과 구분안 
(현행 골격 유지안) 

문-이과 일부 융합안 

문-이과 완전 융합안 

취지 

학생 수준별 학업능력평가 

문■이과 계열별로 집중 학습한 
과목 평가 

문■이과계열별로 교차하여 
과목 선택 

문■이과 구분없이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학습해야 하는 내용 평가 

장단점 

수험부담 완화 

A/B 형 선택에 따른 혼선 발생 

• 수능시험의 안정성 유지 

• 문.이과 구분없는 교육과정 
취지에 배치 

• 시행상의 문제 최소화 
제도개선 취지 미흡 

계열 구분없이 융복합 인재양성 
제도 변화에 따른 학생■학부모 
부담 가능성 


^卜료 ■교육부 


논술문제 및 채점기준，수험생에 맞는 진학 자료도 제공해 수험 
생들의 입시 준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제까지는 대입 제도가 자주 바뀌고 대학별로 전형이 제각 
기 다르게 운영되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가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이 어려웠다. 2017학년도부터는 대학입학에 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대입전형 방식을 사전에 예고하도록 
^다. 

한편 대학이 대입전형을 발표하면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경을 
허용한다. 모집단위별 모집인원과 지원자격，수능 필수 응시영역 
등 전형 정보가 좀 더 빨리 전달되면 수험생이 보다 여유롭게 전 
형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내실화 

앞으로는 대입전형에서 학2생활기록부가 충실히 반영된다. 이 
를 위해 교육•부는 학생부 교과기록의 신뢰성을 높이고 비교과 
영역도 충실히 기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진로 선택동기란을 
신설하고 학생에 관한 서술형 기록의 글자 수를 일정 수준으로 
설정해 비교과 서술형 기록의 내실을 키운다. 이를 통해 대학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 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전방안에서 또 하나 주목받는 것은 한국사의 수능 
필수과목화다. 최근 학생들의 한국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 
의 목소리가 높았다. 선택 과목이던 한국사를 2017학년도부터 
사회탐구영역에서 분리해 별도 시험으로 필수화한다.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 •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국어，수학 영어 과목의 수준별 수 
능시험도 2015학년도부터 2017학년도 사이에 전면 폐지된다. 수 
준별 수능은 점수 예측이 어려워 학생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금까지 수능체제는 문 • 이과를 구분해 치러지고 있었는데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세계적인 교육 추세 
에도 맞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교육부는 현행 
을 유지해 ►국어 • 영어는 같은 시험을，수학은 문 • 이과가 다 
른 시험을 치는 현행골격유지안 ►탐구영역 중 2과목과 기타 
영역에서 1과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문• 이과 일부 융합안 ► 
문 • 이과 구분 없이 6과목을 공통으로 치르는 완전 융합안 등 
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대입에 반영할 계획이었던 국가영어능력평 7} •시험 
( NEAT ) 은 사교육을 유발하고 필요 이상의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입시에 연계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논술고사가 강화되면 관련 사교육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육부는 앞으로 논술고사는 고교 교육 
과정에서 문제가 출제되도록 고교 교사에게 자문을 하고 시험 
후 문제와 채점기준을 공개해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도록 유도 
할 계획다. 면접과 적성고사도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하 
는 측면이 있었다. 교육부는 구술형 면접과 적성고사를 지양하 
고 가급적 학생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대학에는 입학 지원을 총괄하는 ‘대학입학 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게 된다. 이 외에도고교，대학，학부모，정부등다양한관 
계자가 참여해 ‘대학입학 협력위원회’를 구성해 대입전형을 지원 
하는 자문기구의 역할을 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글 ■박미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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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o I 번 추석엔 전통시장도 전화주문 돼요! 

전국 50개 시장 콜센터 운영… 온누리상품권 할인 혜택 • 주변 도로 주차도 허용 


O 전통시장에서 장보기가 더욱 편리해졌다. 

전화 한 통으로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장보기 및 배송 
서비스가 8월 30일부터 전국 50개 전통시장에서 시행에 들어 
^다. 

중소기업청이 실시하는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는 주 
부등고객이 전통시장 상인회 콜센터에 물품을 주문하면 장보기 
도우미가 최적 물품을 구매해 배달해주는 서비스다 인접 지역에 
는 직접 배달해주며，먼 거리인 경우 배송 직원이 배달하게 된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시장은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전 
통시장 장보기 앱’이나 ‘전통시장 통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통시장 앱을 이용하면 본인이 위치한 곳에서 가장 가 
까운 시장을 검색하고 콜센터와 직접 통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기청은 전통시장이 배송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이러한 서비스 운영비용 일부를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며，서비스 운영기간 중 발생한 수익금 
은 본 사업에만 재투자하도록 해 정부지원 종료 후에도 자체적 
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 시행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에는 향후 정보통신기 
술 ( ICT ) 을 이용해 주문에서 결제까지 스마트폰으로 이뤄지는 
일괄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전통시장 장보기 앱’으로 들어 
가 전통시장을 검색하고 콜센터에 전화해 상품을 주문하는 것 
까지는 이번 장보기 서비스에 포함되는데，향후 스마트폰으로 
결제까지 이뤄지도록 올해 안에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에서 사용되는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추석 마케팅’ 
도 강화된다. 중기청은 9월 2일부터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 
권으로 추석맞이 선물 및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위해 
개인구매 할인제도，경품추첨 및 전국 전통시장 공동 마케팅을 
실시^다. 

개인구매 할인제도는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개 
인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1인당 월 30만원 



8 월 27일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마치고 더욱 말끔해진 대전시 서구 한민시장. 추석을 
앞두고 전국의 전통시장들이 콜센터 운영, 배송 서비스, 무료 주차 등 보다 편리한 장 
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까지 3퍼센트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9월 한 달간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개인 고객을 대상으 
로 추첨을 통해 총1，800명에게 온누리 전자상품권 5만원권을 증 
정한다 당첨자는 시장경영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9월 13~15일 사흘간 전국 전통시장 (500 개쇠에서 일 
제히 추석맞이 공동 마케팅을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 
을 방문하여 일정금액 이상 물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온누리상 
품권 등 경품을 지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소비자 혜택은 소득공 
제까지 이어진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비율이 25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확대됐으며，100만원 추가 소 
득공제를 받을수^다. 

한편 추석 무렵 전통시장 장보기가 편리하도록 9월 9일부터 
22일까지 평소 주차가 허용된 96개 전통시장 주변을 비롯해 전 
국의 전통시장 약 400개 주변 도로의 주정차가 최대 2시간까지 
허용된다 .0 글■박 경아기자 

전통시장 통통 www.sijangtong.or.kr / 시장경영진흥원 www.sijang.or.kr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 www.onnurigift.co.kr 
전통시장 장보기 등 문의 : 중소기업청 시장상권과 s 042-481-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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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저도 금융사기 피해를 당할 뻔했는데 부모님 세대는 얼 
마나 피해에 노출되기 쉬울까 싶더라고요. 국민들이 잘 몰라 
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찾아다니며 예방법을 알 
려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생 전인영 (24) 씨는 얼마 전 돌잔치에 참석하라는 문자메 
시지 한 통을 받았다. 메시지엔 모바일 페이지 연결링크가 함께 
담겨 있었다. 누나가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터라 전씨는 무 
심코 링크를 누를 뻔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누르는 순간 소액 결 
제되는 신종 사기 문자였다. 전씨는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모집 
하는 대학생 서포터스 ‘희망금융네트워크’에 지원했다. 그는 “금 
융 사 7 ᅵ를 당하기 쉬운 분들께 아들 •딸처럼 친숙하게 다가가 사 
기 방지법을 설명헤드리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 



“불법사금융 피해 저희가 막겠습니다” 

대학생 서포터스 4 희망금융네트워크’ 60명 선발… 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홍보 활동 


직접 방문하고 SNS - UCC 통해 온 ■오프라인 홍보 나서 

희망금융네트워크는 서민 • 취약 계층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 
융이나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홍보 활동을 
펼치는 대학생 서포터스로 구성된다. 3주 동안의 모집 기간을 거 
쳐 10대 1의 경쟁률을 뚫은 전국의 대학생 60명(서울 • 경기 40 
명，대전•대구•부산•광주 20명)이 최종 선발됐다. 이날발대식 
에선 희망금융네트워크뿐 아니라 금융 인재를 키우기 위한 금 
융교육 봉사단 201명도 함께 발족했다. 

희망금융네트워크는 앞으로 6개월 동안 대국민 홍보 활동을 
펼친다.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개인 •팀별로 정기적인 미션과 프 
로젝트 미션이 주어진다. 주제는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와 예방 
법，새희망홀씨와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지원 제도，전통시 
장 방문을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등이다. 직접 방문하거나 
블로그. SNS • UCC 등을 활용해 온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홍보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희망금융네트워크의 활동을 돕기 위해 소정의 활동 
비를 지급하고，각 지방 금융감독원 4개 지원과 연계해 대학생 


희망금융네트워크는 발대식 현장에서 금융사기 피해 예방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서포터스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희망금융네트워크의 각오도 남달랐다. 대 
학생 신광남 (25) 씨는 “일반 국민들은 금감원이 뭐하는 곳인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를 입은 분들께 어떤 제도가 마 
련돼 있는지 알려 도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보란 (23) 씨 
도 “금융사기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는데 어떤 피해 사례가 있 
는지 상세히 알려드려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막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김병기 서민금융지원팀장은 “패기 넘 
치고 참신하고 젊은 대학생들이 온 •오프라인을 통해 홍보 활동 
을 펼칠 것을 생각하니 상당히 기대된다”며 “각자 하고 싶은 홍 
보 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서포터스의 활동에 대해 최수현 금감원장은 “대학생 
들의 재능 기부가 나눔과 포용의 사회를 만드는 데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Q 글 ■ 남형도 7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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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시장안정대책 


1%대 금리로 집값 70%까지 대출 

10월 초부터 3천 호 시범도입… 취득세도 1~3%로 영구 인하 


O 1퍼센트대 저금리로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해주는 파격적 
인 제도가 도입된다. 집값 등락에 따른 손익을 공유하면 저리로 
주택구입의 40퍼센트까지 대출해주는 수익 • 손익 공유형 모기 
지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갈은 내용을 담은 ‘서민 • 중 
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 • 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전셋값• 월세 
상승을 저지하고 매매 수요를 족진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 
는의^다. 

시장의 이목이 가장 집중된 내용은 수익 . 손익 공유형 모기지 
다.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제도는 정부가 지분을 투자하듯 주택 가격의 
4 C 卜70퍼센트까지 1~2퍼센트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대신 
출자 비율만큼 수익과 손해를 나눠 가지는 구조다. 물가상승률 
보다도 낮은 1~2퍼센트대의 저금리가 가장 큰 장점이다. 정부는 
10월 초부터 3천 호를 먼저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확대할 예 
정이다. 

이번 대책이 발표되기 전부터 취득세율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았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는 
방침을 내놨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현행의 절반인 1퍼센 
트로，6억~9억원 주택은 2퍼센트，9억원을 넘는 주택은 3퍼센 
트로 인하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는 폐지됐다.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 •서민 구입자금’ 지원 대상도 대폭 늘 
었다. 소득요건이 부부 합산 4,500만원에서 6천만원，대출한도 
는 호당 1억원에서 2억원，대상주택 가액기준은 3억원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됐으며 적용 금리도 현행 4퍼센트에서 2.8~3.6퍼 
센트로 크게 낮춘다. 

저금리의 장기 모기지 공급도 확대하고 대상자들에 대한 소 


득공제 요건도 확대된다. 장기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산 경우에만 금리와 상환액에 대 
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준시가 4억원의 주택 
보유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전 • 월세 상황을 고려해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가 보 
유한 미분양주택 2천 호를 9월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 
이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김동기 서기관은 “ LH 가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저소득층에 시중 시세의 30퍼센트 
가격으로 임대를 해주는 기존주택 매입 •전세임대’가 있는데， 
9~12월 중 전국에 2만3천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셋값 상승 
으로 가장 고통받는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더 중요하 
다”고설명했다. 

LH 보유 미분양주택 2천 호 9월부터 임대로 활용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가을철에 맞춰 하반기 공공주택 입주를 
1새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주택시장이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겪 
고 있다는 진단하에 공공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늘려나가는 계 
획을 추진한다. 연 11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 
하고 도심 국 • 공유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신혼부부，사회초 
년생，취약계층에 시세보다 씨게 임대하는 ‘행복주택’ 건설도 추 
진한다. 공공임대 물량 확보를 위해 공공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전환할 대책도 세웠다. 

공공의 공급만으로는 늘어나는 임대 수요를 감당하기 벅차 
다. 민간 임대사업자를 지원해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등장 
했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위해 금리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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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8 ■ 28 전 • 월세 대책’주요 내용 


구분 

대책 

세부내용 


자서민 
주택구입자금 
지원확대 

• 부부합산 연소득 4,5◦◦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확대 
대상주택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 대출한도 1억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매매전환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대출 도입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상자에게 1%대 저리 자금 지원 
올해 수도권 광역시에서 3천가구 대상 시범사업 

주택금융공사 저리 장기 
주택담보대출 확대 

• 올해 21조원，내년 24조원 지원 


장기주택 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확대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가 대체주택 취득할 때도 포함 


준공 후미분양 

• LH 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2천호 임대주택으로 전환 


아파트 임대로 활용 

• 민간의 □ 1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및 ‘모71지 보증’ 도입 

임대주택 

공급확대 

공공분양주택 용지 
공공임대 용지로 전환 

o 올해 2,500채, 내년 5,600채 임대주택 공급 

민간임대 

® 주택구입자금 지원 확대(대출금리 연 5%에서 2.7~3ᄋ/ᄋ로 인하, 

대출한도 6천만원에서 최고 1억5천만원으로 확대, 대상주택에 기존주택도 포함) 


사업자 지원 확대 

세제 지원 확대 (5 년 이상 임대하면 6년째부터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 확대,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3채 5년 이상 임대하면 소득세 법인세 20% 감면) 


월세 소득공제 확대 

o 연 300만원 한도에서 월세 50% 공제해주던 것을 연 500만원 한도, 60%로 확대 


저소득증 전세 
자금지원 확대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전세보증금 한도를 최고 1억2천만원까지, 

대출한도를 최고 8,400만까지 확대 

전-월세 
부담 완화 

‘깡통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입 

임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대신 상환하는 보증상품 출시 


시중 전세금 
보장상품 개선 

•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 가입대상 확대 


주택바우처도입 

• 저소득층에게 월세 지원금을 지급 


■료 •국토교통부 


하하고 대출한도를 늘리며 매입대상 주택도 확대한다. 6년째부 
터 임대사업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재보다 높게 적용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 
세를 감면한다. 민간의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금 관련 제도도 확충했다.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 주체의 참여 기회를 넓힐 계획이다. 

주택시장 정상화도 시급한 과제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감당해야 할 전셋값과 월세가 걱정이다. 정부는 중산층의 전 • 월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했다. 월세에 대한 공제율 
을 60퍼센트로 올리고 소득공제한도도 500만원으로 늘렸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바우처는 차상위 가구의 월세 세입자에게 
가구원 수만큼 월세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로 내년 10월부터 본 


격 시행된다. 저소득층의 전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기금 
에서 지원하는 최저생계비 2배 이내의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 
원 요건이 완화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높은 ‘깡통전세가 최근 급증해 세입자가 불안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선변제권 적용대상 보증금 가액기준과 우선 
변제액 확대를 추진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실수요 계층의 주택구입을 촉진해 전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 • 월세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서민 
과 중산층의 전 • 월세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정책적 대 
응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0 글 ■ 박미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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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시장 안정대책 I Q&A 



서울 송파구 잠실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급매매 전단이 붙어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매매시장이 긴 침체를 겪고 있다. 


월세 소득공제한도 5백만원으로 확대 

전체 주택 94.3%가 1% 취득세율 적용… 전월세지원센터 기능도 강화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의 차이점이 궁금하다. 

수익공유형은 집 시세가 올라 팔아서 차익이 나면 이를 돈을 빌 
려준 국민주택기금과 대출 비율에 따라 나누되 손실이 나면 대 
출자가 모두 감당한다. 손익공유형은 수익과 손실을 모두 대출 
비율에 따라 함께 분담한다. 수익공유형은 연 1.5 퍼센트 금리를 
내고，손익공유형은 5년 동안 연 1퍼센트 금리를 유지한 후 2퍼 
센트로 오른다. 

언제 어떻게 대출을 밤을 수 있나. 

10월부터 3천 호를 먼저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이 
자금을 대고 10월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내 
년부터 대출해줄계획이다 

취득세는 감면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세제지원이 
더^소됐다. 

2011년 이후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던 것이 6월 30일로 종 
료됐다. 시장이 감면 수준의 세율을 기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 


만 6억 이하 주택 1퍼센트，6억〜9억 2퍼센트，9억 초과 3퍼센트 
로 한시 감면 이전의 세율보다는 낮췄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 재 
고 중 6억 이하 주택이 94.3 퍼센트를 차지해 1퍼센트 취득세율 
을 적용받는 대상이 대부분이다. 감면세율은 한시적 조치지만 
낮춘 취득세율은상시제도라 시장에 파급이 더 크다.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세율을 낮췄기 때문에 거래비용이 낮 
아져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한다. 

취득세 감면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드나. 

3억원짜리 집을 사면 지금은 취득세로 600만원(세율 2퍼센트) 
를 내야 하는데 앞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가 1퍼센트 수 
준으로 낮아지면 300만원만 내면 된다. 10억짜리 집을 사는 경 
우 현행 취득세율에서는 4천만원(세율 4퍼센트)을 내야 하지만 
변경 후에는 3천만원(세율 3퍼센트)만 내면 된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소득공제 밤는 주택이 확대되는데，어떤 
혜택을 밤게 되나. 


때 s oo 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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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지원대상 

목돈 부족한 실수요자.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01하 

전세금 등 목돈 가진 무주택 서민,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무주택 세대주(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주택 

6억원 이하 공동주택, 전용면적 85m 2 이하 

6억원 이하 공동주택, 전용면적 85m 2 이하,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지원 ^■도 

주택가격의 최대 70퍼센트, 호당 2억원 한도 내 
구입자 연소득 4.5 배이내 

주택 가격의 최대 40퍼센트，호당 2억원 한도, LTV 70퍼센트 이내 

금리 

연 1.5 퍼센트 고정금리 

최초 5년간 연 1퍼센트，이후 연 2퍼센트 고정금리 

대출기간 

20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1년_3년 거차 

주택매각 대출만기 또는 중도상환 시 매각이익의 일부를 

20년 만기 일시상환 

이익^■환 

71금에 귀속( 7 1금 수익률은 연 5%로 제한). 

주택 가격 하락 손실은 구입자가 부담 

주택매각, 대출만가 중도상환 때 매각 이익과 손실을 모두 공동 부담 

조기^■환 

5년 내 매각(상환) 때 조기상환 수수료 부과 

5년 내 매각(상환) 때 조기상환 수수료 부과 


^[료 ■국토교통부 


현재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기 위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해주고 있다. 이번 대책 
대로 개정되면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까지 이자 상환액을 소 
득공제받도록 대상이 확대된다. 시가 5억~6억원짜리 집도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 

9월부터 연말까지 매입 ■ 전세임대주택을 2만3천 호 공급한다고 
발표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주택의 매입임대 지원단가를 늘려 매입 대상 자체를 늘렸다. 다 
가구주택은 8,500만원에서 9천만원，원룸형은 6천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매입 단가를 증액한다. 다가구주택을 매입하거 
나 재개발，재건축，부도임대 주택，원룸형 주택도 포함하는 등 
매입임대 유형도 다양화한다.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임대주택 
매입도 확대하는 등 공급을 늘리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 현 
실적으로 올해 안에 가능하다고 본다. 매입 • 전세임대주택은 저 
소득층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 
책^단이다. 

월세 소득공제율이 상향 조정됐는데 얼마나 혜택을 밤을 수 있 
^가. 

월세 소득공제율이 50퍼센트에서 60퍼센트로 확대됐고 소득공 
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를 지급하 
는 근로자의 소득공제 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월세 30만원을 내 
던 근로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서는 180만원(연 월세 360만원 X 50 
퍼센트)만 공제를 받지만 개정된 후에는 216만원 (360 만원 X 60 퍼 


센트)에 대해 공제를 받게 된다 연소득 3,500만원인 A 씨의 경우 
월세 45만원을 내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한 해에 낸 월세 540만원 
중 절반인 27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 40만원의 세금을 돌 
려받았다. 앞으로 소득공제율이 60퍼센트로 높아지면 324만원 
에 대해 소득공제받아들려받는세금이 9만원 더 늘어난다. 

이번 전 _ 월세 대책을 통해 세입자나 주택 구매자는 각각 어떤 혜 
택을받게 되는지. 

이번 대책은 부동산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 매매시장 
과 전세시장을 동시에 안정시키기 위한 맞춤형 대책이다. 중저가 
전세주택에 사는 세입자는 저리자금을 지원받을 길이 넓어지고 
우선변제권 금액이 늘어나 보호장치도 강화됐다. 중고가 주택 
구매자들은 취득세율을 인하하고 모기지 이자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간접적인 세금 혜택을 받는다. 전세 주택이 월세 주택 
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야지고 있는데 월세소득공제율과 한도 
가 크게 늘어나 부담을 던다. 

전월세지원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가.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에서 운영 하게 되는 전월세 지원센터는 
매물과 시세 등 전 • 월세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임대차보호 
법，임대차계약 등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전세자금 대출 정보를 
알려주는 금융상담도 제공된다. 이번 대책에 따라 상담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변호사를 상주시키는 등 센터의 기능을 강화하 
며 올가을 이사철에 대비해 LH 각 지역본부에서도 센터를 운영 
할예정이다 .0 글■박미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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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제 16 기출범 



“남과 북이 신뢰의 손을 맞잡으면 
8천만이 행복한 상생의 시대 열려” 

박근혜 대통령 전체회의 대회사… “통일은 새로운 한반도를 여는 위대한 여정의 출발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통일 71반 
을 구축하고자 하는 새로운 대북정책이다. 한반도의 안보 위기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최근 개성공단 위기 
극복，01산7 ᅡ족 상봉 합의 등 성과를 거둔 7 ᅡ운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71 전체회의7 ᅡ 열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71초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 활동을 결의했다 


O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8월 28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 
체회의를 개최，‘신뢰와 통합으로 8천만이 행복한 통일시대’를 열 
어갈 것을 결의했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통 전체회의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며，올해 전체회의에는 국내 전 자문위원과 해외 대표 자 


문위원，초청 인사등 1만2천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회사를 통해 
“통일은 한반도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민족적 과제이 
고 국민들의 염원”이라며 “통일은 우리 역사의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가장 근본적인 과제”라고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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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박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한민족 구성원 모 
두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고 자유와 권리를 마음껏 향유하면 
서 경제적 풍요와 민족문화의 융성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평화로 
운 통일이어야 한다”며 “세계의 평화악 인류의 행복에 기여하는 
새로운 한반도를 여는 위대한 여정의 출발점”이 우리 민족이 지 
향해야 할 통일의 방향임을 밝혔다. 

“북한은 하루빨리 핵무기를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신뢰의 손 
을 맞잡아야 한다”고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한 박 대통령은 “그 
럴 때에만 남과 북이 함께 발전하고 8천만 민족이 함께 행복한 
새로운 상생의 시대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꼭 지켜야 
할 세 가지(원칙 ■ 신뢰 ■ 국민)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정부 출범 초 
기 남북관계의 위기를 극복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착화와 이 
산 7 !족 상봉이란 소중한 진전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인내심 
을 갖고 원칙을 지키고 신뢰 회복을 위한 초석을 쌓아온 결과다. 
국민들께서도 어려운 고비마다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셨다”고 국 
민에 대한 감사의 뜻도 나타냈다. 

정당대표 추천인사 등 국내외 1만9,937명 위원 위촉 

이어 박 대통령은 “남 • 북한이 작은 일，할 수 있는 일부터 신뢰를 
쌓아나가고 이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가 확실하게 진전된다면 보다 
높은 단계의 대규모 협력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경제공동체，문화공동체로 발전해 제도적 • 정치적으로 통합을 이 
투는 한반도의 큰 통일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더불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이뤄가기 위해선 
우리 내부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념과 정파， 
세대와 계층을 초월한 조직인 민주평통 위원들이 국민통합의 
중심에 서서 통일문제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갈 
등을 끝내고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행복한 통일 시대로 함 
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민주평통 전체회의에서는 대통령의 대회사에 앞서 박찬 


젊어지고 대표성 강화된 제16기 민주평통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6기 위원들은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 
도록 새누리당 (217 명), 민주당 (180 명), 통합진보당 (10 명), 진보정의당 
(12 명), 새마을당 (4 명) 등 정당대표 추천 위원들을 포함한 국내외 각 
계각층 인사 1만9,937명으로 구성됐다. 

15기에 비해 여성이 늘고 한층 젊어졌다. 여성 비율이 15기 대비 
2.9 퍼센트포인트 증가한 30퍼센트로 높아졌으며, 40대 이하가 15 
기 대비 2.1 퍼센트포인트 증가해 35퍼센트로 높아졌다. 

특히 청년층의 통일문제 관심 유도를 위해 ‘열린 추천제’를 도입, 
지난 3월 26일부터 한 달간 자기 추천을 통해 공개 모집한 2030청 
년위원 1천명을 위촉했다. 

탈북민,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및 다문화 계층을 배려하고 대표성 
을 강화하기 위해 6.25 전쟁 국군포로 이주호 (6.25 국군포로가족 
회 대표)씨와 이혜경 물망초 인권연구소 간사, 이애란 북한전통음 
식문화연구원장,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이상 탈북민)，인요한 세브 
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片I화인)을 비롯, 제2연평해전 전사자 한상 
국 중사 부인 김한나 여사 천안함 전사자 박정호 병장 부친 박대석 
씨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과 통일외교 확산을 위해 해외 
조직을 강화해 일본■북미주로 운영된 2개 해외지역회의를 일본■미 
주■중국■아세안■유럽 등 5개로 확대 개편하고, 해외위원을 105개국 
3,137명에서 115개국 3,275명으로 늘렸다. 


봉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제16기 위원 구성에는 한반도 신뢰프 
로세스에 기초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8천만 민족 대통합 
과 실질적 통일 준비를 할 역량 있는 인사 영입에 주안점을 두었 
다”며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제16기 위원 구성에 대해 보고했다. 

한편，현경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날 제16기 활동 방향 
보고를 통해 “제16기의 활동 목표는 국민통합과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평화 
와 번영을 쌓아 8천만이 모두 행복한 통일을 여는 데 앞장서겠 
다”고 다짐했다. 0 글■ 박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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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제 16 기출범 


현경대 수석부의장 

“통일71반 구축에 국민 대통합 필수” 


O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진정한 역할은 불가능해 보이는 
통일을 당대에 가능하다고 국민들이 믿고 통일 역량을 한데 모 
으도록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민주평통 현경대 수석부의장은 올해 창설 32주년을 맞은 민 
주평통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현 부의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4대 국정기조에 ‘평화통일 기 
반 구축을 포함시킨 것은 통일을 무한정 운명에만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 나왔다고 생각한다”며 “민주평통의 역할은 
국정기조를 뒷받침해 국민들이 통일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확신 
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6기 전체회의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지지와 국민통합 
이 강조된 배경은. 

“민주평통 전체회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의지와 결의를 다지기 위한 장(場)입니다. 또한 
통일기반 구축에는 국민대통합이 필수입니다. 민주평통이 국민 
속에 들어가 헌신과 봉사 참여와 희생으로 남북갈등을 해소하 
고 국민통합을 모색함으로써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얻기 위한 다짐의 장이기도 하지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성과를 보인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박 대통령의 ‘원칙’과 ‘일관성’의 결과입니다. 그들만의 
목적이 있겠지만，박 대통령의 원칙과 일관성을 비로소 이해하 
기 시작한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초보적 단계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하기 시작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추진과 관련해 민주평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계획인지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호응_하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 국민의 
여론을 형성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생각입니다; 

통일 의식이 세월 따라 변하고 세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데. 

“젊은 세대에서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 국민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통일을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선택’ 차원이 아닙니다. 



우선，강압체제 속에 신음하는 북한 동포의 인권상•황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 비용이 분단 관리비용보다 훨씬 적게 
든다는 점입니다. 통일 비용이 든다지만，통일이 되면 북한 내 사 
회간접자본 ( SOC ) 건설 등을 통해 연 10퍼센트 이상의 경제성장 
이 가능할 것입니다. 남한의 기술과 자금에 북한의 인력과 자원 
을 합하면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해외 자문위원들도 꽤 많습니다.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민주평통 해외 협의회는 720만 재외동포들을 하나로 묶는 구심 
점입니다 또한 전 세계 115개국에 걸쳐 있는 자문위원들은 우리 
의 통일정책을 주재국 정부와 국민들에게 설명하고，우리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외교사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민주평통의 활동을 이끌어갈 계획인지요. 

“평화통일이 결코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한 미래라고 보지 않습니 
다. 우리 세대，아니면 그보다 훨씬 빨리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각 
오로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진력할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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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 제16기 출범 I 해외 자문위원 



김기철 민주평통 미주지역 부의장 전상중 민주평통 중앙아시아협의회 키르기스스탄 지회장 

“무보수 봉사 재외동포 “차세대 고려인들， 

제대로 평7ᅡ를” 안보현장 견학 필요” 


o “요즘한국 정부가원칙 있는대 
북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변 
화된 모습을 보니 신뢰를 쌓아가자는 
게 진짜 맞는 거 같아요.” 제16기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 참석차 
귀국한 김기철 (61 •러키뷰티서플라이 
회장) 민주평통 미주지역 부의장은 해 
외에서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 
이 가져온 변화가 느껴진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 현지에서는 최근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잘하신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너무 강하 
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입장도 있었지만，지금은 다들 저게 맞 
구나 합니다.” 

민주평통 해외지부의 역할은. 

“교민 사회에서 통일정책의 공감대를 만든다는 게 가장 큰 역할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민주평통이 교민들에게 친근한 조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통일정책을 알리려면 상대방이 귀를 
열고 관심을 가져줘야 하기에，어려운 동포들을 도우며 동포들 
에게 가까이 가는 민주평통을 지향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교민으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다들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하는 순간 애국자가 된다고들 
하지요. 얼마 전 대통령도 재외동포도 우리 국민이라고 말씀하 
셨지만，국민과 동포들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어요. 미주 평통 
위원들은 모두 지역 유지들이고，무보수 봉사직입니다. 이러한 
해외동포들의 활동이 제대로 평가받기를 기대합니다.” 

지원이 가장 시급한 분야가 있다면. 

“아래 세대로 내려가면 우리말을 잊습니다. 해외동포 자녜을 
가르쳐야 하는 건 그들이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동포 2세，3세에게 한글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고 있는 
데，그들을 위한 맞춤형 교과서가 필요해요. 우리 전통이 담긴 
도덕 교육도 함께 이뤄졌으면 합니다.” 




O “키르기스스탄 2만명을 포함중 
앙아시아에 50만명의 고려인이 삽니 
다. 북한출신이 대부분인 이곳고려인 
들도 한국이 경제대국이 된 것에 자부 
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16기 민주평화 


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한 전 
상중 (62 «KYRCO 대표) 민주평통 중 
앙아시아협의회 키르기스스탄 지 회장 


은 “그곳의 고려인들은 북한에 심정적으로 동정적이어서 한국의 
통일정책을 알리는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곳 동포사회에서 한반도 정세 변화를 어떻게 봤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4월만 해도 주변의 고려인들이 ‘까레이 전쟁 나는 거 아이 
요?’ 하고 걱정스럽게 물어왔어요. 최근에는 한반도 신뢰프로세 
스에 대해 공감하는 분들이 참 많아졌어요; 

왜 심정적으로 북한에 기우는지요. 

“1937년 구소련의 스탈린 강제이주 정책으로 키르기스스탄으로 
내몰렸던 고려인들은 한국이 경제대국이 되자 이제는 조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북한 쪽이에요. 게다가 
지금도 북한이〈금수강산〉이나〈노동신문〉등 홍보물을 고려인들 
집으로 직접 우송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한국이 잘사니 좀 도 
와주면 안되오?’ 이런 식이고，북한의 실상에 대해 잘모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셨는지요. 

“지난 4월 23일 키르기스스탄의 수도 뷔스테에서 K -팝 대회를 
개최하면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사진전을 함께 열었어요. 사 
실 부작용을 좀 걱정했는데，정말 그런 줄 몰랐다며 조금씩 인 
식의 변화가생기더군요; 

고려인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차세대 고려인들을 위한 안보현장 견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북한의 실상에 대해 백번 말로 듣는 것보다 젊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나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말하는 겁니다.” @ 글 •박경아 7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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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준비하는 더 큰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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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세계미래포매일경제 


국민 행복 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 과제 중 


장학금 


상 명 

시상내용 

고등학생 

대학생 

대 상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상，각 1편 

200만원 

mo 만원 

최우수상 

KDI 원장상, 각 1편 

150만원 

500만원 

우수상 

후원기관장상，각 3편 

100만원 

400 만원 

장 려 상 

후원기관장상，각 5편 

50 만원 

200만원 


예시) 고용률 증대，중산층 확대，사회자본 확충，창의교육，문화융성， 

[ 그， l 그 t 그 a| 고 | -rrj 


► 고등학생 : 국내 고등학교 재학생(학교당 2편 이내) 

► 대학(원)생 : 국내 2년제 이상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포함) 

* 공동저술은 3인까지 가능. 


홈페이지 


참조 


문의 : 02-958-4625, mirae@kdi.re.kr 


획특 


잠시 멈춘 여성이여，다시 일터로… 

귀환 열차에 오르세요! 



임신과 함께，혹은 우는 아이 떼어놓고 출근하는 발걸음이 무거워 내 일에 대한 아쉬움을 접고 
주부로만 살아온 나날들. 아이들은 자라났고，일을 가져야 하는 사정들도 생겨납니다. 

하지만 오랜 공백을 뛰어넘어 일을 시작하자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교육과 훈련을 받고 
세상에 다시 발을 내딛습니다. 다시 얻었기에 더욱 소중한 일을 통해 자신감이 생깁니다. 

가족 앞에서 당당해지고 경제적 여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작은 일 큰일 가리지 않고 일 자체의 소중함을 잘 아는 이들， 

경력 단절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여성들입니다. 



















기획특집 I 경력단절여성，귀환하라! 



서울 양천구 서부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여성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결혼■출산 경력단절“이젠 그만!” 

‘시간 선택제 일자리’ 확산되면서 여성고용률 꾸준한 상승 


O 지난해 독일 출장길에 겪은 일이다. 글로벌기업인 s 사 
CEO 와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배석한 임원 4명 중 3명이 여성 
이었다. 인터뷰 일정을 조율했던 홍보실 담당 직원도 여성， 
회사에 도착해 접견실로 안내해준 보안요원도 여성이었다. 
궁금한 마음에 물었더니 CEO 는 “35세 이하 중간 간부 가운 
데 여성 비율이 30퍼센트 정도인데 앞으로 더 많이 늘 것”이 
라고 답했다. 관리자는 대부분 남자고，여성 임원은 더더욱 
찾아보기 힘든 우리의 기업 환경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쓰렸 
던 기억이^다. 

차이는 간단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고등교육 이수율이 
월등히 높은 우리나라에서 25~29세는 본격적으로 취업을 
시작하는 나이다. 이 시기 우리나라 여성고용률은 68.0 퍼센 
트로 경제협력개발기구 ( OECD ) 상위 13개국 평균 (74.4 퍼센 
트)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30대에 접어들면서 격차는 크게 벌어진다. OE ⑶ 
상위 13개국은 여성고용률이 30~34세 (76.0 퍼센트)，35~39 
세 (77.3 퍼센트)에 상승세를 유지하지만，우리나라는 30-34 


세에 54.8 퍼센트，35~39세 H 1 퍼센트로 급격히 하락한다. 
상당수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기 때문 
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력단절 여성은 197만8천여 
명에 달한다. 여성 입장에서 한번 직장을 그만두면 재취업이 
쉽지 않다. 기업으로서는 당장쓸 인재가 필요한데 굳이 경력 
이 단절된 여성을 채용할 이유가 없다. 구직자 입장에서도 육 
아 •가사 등 달라진 환경에 맞는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에 부 
합하는 일자리는 그리 많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양질의 시간제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하 
는 이유다.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 (2010 년)이 
다. OECD 평균(1，773시간)보다 무려 420시간이나 많다. 노 
동시간을 OE ⑶ 평균 수준으로 줄이고，새로운 인원을 채용 
하면 취업자를 지금보다 23.6 퍼센트나 늘릴 수 있다는 얘기 
다. 과도한 근로시간을 줄여 양질의 시간제일자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여성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시간제일자리를 늘려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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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성공한 네덜란드의 경우 시간제일자리에서 여성이 차 
지하는 비율이 75.3 퍼센트 (2011 년)에 달했다. 우리나라 역시 
정부가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늘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올 들어 우리나라 고용률과 여성고용률 • 청년고용률이 꾸준 
히 상승하고 있다. 어려운 대외 경제여건 속에 거둔 나름의 
성^다. 

박근혜 대통령은 8월 16일 ‘시간제일자리’ 대신 ‘시간 선택 
제 일자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은 
“예전에는 시간제일자리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서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생각됐는데，정부가 추진하는 ‘양질 
의 시간제일자리’는 자신이 하루 종일이 아니라도 몇 시간 일 
할 수 있도록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일을 선택하는 사람이 주체 
가 된 용어로 바꿔 쓰자는 의미다. 

“시간제일자리란 말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 바꾸자”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여성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이 선택해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집중해 여성들이 경력 
단절의 고통을 겪지 않고，아기를 키우면서도 일과 행복하게 
양립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 
했다. 

물론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을 70퍼센트까지 높이겠 
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사실 여성의 경 
력단절 문제를 해결하고，여성고용률을 높이는 것은 하나의 
정책이 해결해야 할 목표라기보다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동 
참해야할 시대의 과제다. 

20⑵년대 초반 고용률이 50퍼센트 밑으로 떨어질 만큼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었던 독일과 네덜란드는 불과 10년 만 
에 고용률 70퍼센트를 달성했다. 이 두 나라가 양성의 고용평 
등이 이뤄진 고용 선진국으로 발돋움한 것을 단순한 정책효 
과로만 평가하긴 어렵다. 

일단 일보다 가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과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네덜 
란드가 효과적으로 시간제일자리를 늘릴 수 있었던 저변에 
는 근로자 스스로가 노동시간을 단축하려는 의지가 있었다. 
남성들은 과도한 노동에서 탈피하고，여성이 사회 진출을 통 
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중요하다. 애초부터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꾸준히 일 


O 연령별 여성고용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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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도록 육아의 책임을 남성과 사회가 나누는 합리적인 

육 모델도 필요하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는지부터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제부터라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중단여 
성’이란 용어를 쓰면 어떨까꾸 단절(斷 $ S ) 은 ‘흐름이 연속되지 
아니하다’는 뜻이지만 중단(中斷)은 ‘긴 흐름 속에 잠깐 멈춘 
다’는 의미가 강하다. 더 좋은 단어가 있다면 그 또한 좋다. 

‘경력단절’이란 용어를 써오는 동안 은연중에 재취업은 불 
가능에 가깝거나 혹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예단해버린 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언제든 다시 취업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아야 취업의 문 앞에 선 여성들이 더 활기차게 움직 
일 수 있지 않을까? 0 글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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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I 경력단절여성，귀환하라! 경력단절여성 100인의 목소리 


“청년처럼 ‘중년여성인턴제’ 만듭시다” 

하루 4~6시간 일하고, 월급 150만원 원해… “일자리 ■ 정보 부족부터 해결을” 

엄마로，아내로 산 세월을 뒤로하고 더 넓은 곳을 향해 뛰쳐나왔다. 세상은 이들을 경력단절여성이라 부른다. 잠시 쉬었을 뿐 능력 
과 열정은 청년에 뒤지지 않는다. 현실은 녹톡지 않다. 높은 취업의 벽을 넘어야 하고，‘나이가 많다’ ‘경력이 없다’ 등 다양한 사회 
의 편견과 싸워야 한다. 그래도 ‘할 수 있다를 먼저 외치는 멋진 엄마들이 있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100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재취업을 바라는 경력단절여성이 늘고 있다. 한 지자체에서 개최한 여성취업박람회 현장에는 여성 구직자 6,500 여 명이 몰려 재취업에 대한 열망을 실감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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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O 27세. 미래는 밝았다.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월급도 만족 
스러웠고，해외 영업을 담당해 견문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좋았다. 실 잘한다’는 소리도 제법 들었다. 진급도 
빨라 입사 동기보다 1년 먼저 대리가 됐다. 하지만 결혼과 동 
시에 4 1 •사들의 시선은 달라졌다. 결혼준비하느라 조퇴 몇 번 
한 게 이유인가 싶었지만 그들은 속으로 ‘곧 그만둘 사람’이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아이를 낳고 회사에 복귀했더니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다. 
그래도 더 일하고 싶었다. 하지만 시부모님께 맡겨둔 아이 문 
제로 남편과 다툰 다음 날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그때만 해 
도 애가 어린이집에 다닐 정도만 되면 다시 회사에 복귀할 생 
각이었다. 인생은 예상과 달리 흘러갔다. 4년 뒤 둘째가 태어 
났고，어느새 14년이 지났다. 

이태임 (45) 씨는 첫째가 중학생이 된 지난해부터 새로운 인 
생을 찾고 있다. 비단 돈 때문만은 아니다. 잃어버린 스스로 
의 인생을 찾고 싶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그에게 주어진 
일자리는 없었다. ‘마케팅’이란 용어조차 생소하던 시절 해당 
분야에서 석사학위까지 딴‘학력’은오히려 방해가됐다. 

“제가 너무 옛 생각만 한 것일 수도 있죠. 젊은 시절 경험 
을 살려보고 싶었는데 서류조차 통과한 적이 없어요. 대부분 
연령제한 규정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눈높이를 낮춰 사무 
보조를 구하는 회사에도 지원해봤지만 답은 같았어요. 나이 
가 너무 많다는 이유였어요. ‘이렇게 오래 쉬셨는데 직장 생활 
은 어렵지 않을까요?’라는 직설도 들었죠; 

예상대로 경력단절의 주원인은 출산과 자녀 양육이었다. 
응답자 100명 중 85명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위해 다니던 직 
장을 그만뒀다. ‘시(친정)부모 봉양 때문 (10 명)’이란 답변이 뒤 
를 이었다. 양육 부담이 지나치게 여성에게 몰린 우리 사회의 
현실이 그대로 나타났다. 안미순 (44) 씨는 “요즘도 그런데 
10~20년 전에는 오죽했겠느냐”며 “애를 낳으면 회사를 그만 
두는 게 암묵적인 관습”이었다고 말했다. 

재취업에 나섰지만 경력단절여성의 대부분은 자녀 양육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재취업에 나선 이유 역시 ‘자녀 교 


O 이런 정책，이런 분위기 만들어주세요 

박진숙 (45) “청년인턴제는 o |D | 자리를 잡았다 정부 7 ᅡ 임금을 보 
조할 만큼 적극적01다 재취업을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중 
년여성인턴제’도 필요하지 않을까? 나017 ᅡ 많으니 무조건 안 된다 
고 하지 말고, 일을 시켜보고 정식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제도 
가 갖춰졌으면 좋겠다” 


殘 


정태연 (34)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직종을 다양화하 
는 게 시급하다 정책을 만들 때도 여성01 할 수 있 
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은연중에 구분해놓고 시 
작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김운 0 K 36) • 이은주 (49)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사 
무 보조직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면 좋겠다 민 
간기업의 수요에만 기대지 말고 시간제일자리 확대 
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민간으로 분 
I기가확산되지 않을까?” 




f 


임신숙 (44) “경력단절여성이 막상 회사에 들어가더 
■도 소위 ‘감01 떨어진다는 010 ^ ᅵ를 많01 듣는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교육01 강화돼 
야 하는 01유다 71업의 눈높01에 맞게 실력을 긋 | 

울수있는전문과정을 많이 열어달라” 


꺅 


공효연 (42) ■ 박찬남 (46) “실무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 

신감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리라 본다 몇 번 취업에 
실패하다 보면 상실감01 크다 ‘잘할 수 있다는 
용7 ᅵ를 불어넣어줄 힐링 캠프구 ᅡ 필요하다” 


m 



구민정 (49) “취업01 어렵다 보니 처우나 조건에 불만 
01 있어도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경우가 많다 피해를 
봐도 말 못하는 경력단절여성들이 많다 정부가 
관리 ■ 감독을 더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권정아竹3) “경력단절여성은 대부분 취업해도 지속 
。 I간01 길지 않다 취업 후 적응 여부를 파악하고, 문 
제점 ◦ I 있다면 상담 등을 통해 해결해줄 수 있 
는 세심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 사진은 응답자 요청에 따라 일러스트로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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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력단절 원인은? 


o 재취업 시 원하는 임금은? 


o 재취업 시 원하는 근로 시간은? 


180만원이상 


시(친정)부모봉양 

10 명 


질병 등 개인사정 

5 명 


12◦만원이하 


2시간이내 

2 명 

8시간이상 2~4시간 

11 명 12 명 



육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자기계발’ 
이나‘꿈을찾기 위해서’라는답변이 있었지만소수였다. 고은 
숙 (39) 씨는 “두 아이 학원비만 월 120만원 정도 쓰는데 남편 
의 봉급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아이들이 중학 
교에 진학하면서 부담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재취업 시 원하는 임금은 ‘140만~160만원 (42 명)’이 가장 
많았고，120만~140만원 (38 명)’이 뒤를 이었다. 근로 시간은 
‘4~6시간 (45 명)’이 가장 많았다. 가사 부담이 반영된 결과다. 
박정선 (40) 씨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남편 뒷바라지도 해 
야 하는데 8시간 이상 일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백선숙 
(55) 씨는 “한창 일할 나이인 청년들만큼 일할 수 있겠느냐”며 
“살림살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고 싶다”고 
^■했다. 

재취업에 나선 경력단절여성들은 재취업을 방해하는 주 
요인으로 씰자리 부족 (43 명)’과 ‘정보 부족 (39 명)’을 꼽았다. 
결혼 후 12년가량 쉬었다는 한지희 (39) 씨는 “대학 시절 경영 
학을 전공해 활용 범위가 넓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맞는 일자 
리가 없다”며 “충분히 일을 해낼 수 있는데 기업들이 선입견 
을 가지고 있는 것 갈다”고 말했다. 김선영 (46) 씨는 “내가 가 


진 능력이 어떤 곳에서 쓰일 수 있는지 제대로 아는 게 중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이 필요하고，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보가부족하다”고 말했다. 

안양여성인력개발센터 권은화 교육기획팀장은 “하루 평균 
50명 이상이 취업 상담을 위해 센터를 찾지만 구직자가 원하 
는 직장과 기업이 원하는 지원자를 매칭하는 일이 쉽지 않 
다”며 “일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경력이나 나이 등 보이는 스 
팩을 우선시하는 문화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나이 많다’ ‘경력 없다’ 편견부터 없애자 

현장에서 만난 경력단절여성들은 재취업 과정에서 경험한 다 
양한 어려움을 털어놨다. 특히 나이 제한에 얽힌 불만이 많 
았다. 김선영씨는 “친구가 생산직으로 취업해 일하게 됐는데 
자꾸 일이 없다며 쉬라고 해 알아봤더니 젊은 직원들은 계속 
일을 하고 있었다”며 “‘나이 많다고 무시하는 거냐’며 따졌더 
니 그만두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박진숙 (45) 씨는 “예전에 한 기업에서 2차 면접까지 합격한 
뒤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오라고 해 제출했더니，아이가 너무 
어리다며 탈락시킨 적이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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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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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설문에 응한 100명의 여성 〈가나다순〉 

강명숙 (48) 강복자 (52) 고은숙 (39) 공효연 (42) 곽지연 (34) 곽현정 (38) 구미 
영 (43) 구민정 (49) 권정아 (43) 김기애 (34) 김동 (44) 김선경 (39) 김선미 (43) 
김선영 (46) 김성희 (56) 김소영 (56) 김수정 (34) 김수진 (39) 김순영 (44) 김영 
란 (49) 김영숙 (57) 김운아 (36) 김유숙 (46) 김은하 (39) 김은희 (41) 김정란 (45) 
김정미 (41) 김창은 (34) 김태화<43) 김현정 (45) 김활란 (49) 나은숙 (40) 남궁 
지원 (34) 모연경 (45) 모연향 (48) 박겸수 (39) 박서녕 (55) 박선미 (43) 박선주 
(49) 박성자 (49) 박승희 (37) 박윤영 (29) 박정선 (40) 박종애 (44) 박진숙 (45) 
박진영 (39) 박찬남 (46) 박태은 (40) 백선숙 (55) 손선진 (38) 송명호_ 신순 
애 (44) 심우연 (48) 심은숙 (39) 안 □ I순 (44) 안 □ |영 (38) 안소영 (33) 안영주 (47) 
안정희 (46) 양인영 (46) 원종현 (45) 유선심 (49) 윤진경 (41) 이경희 (42) 이기 
선 (38) 01옥희 (55) 01은주 (49) 01태임 (45) 01해진 (35) 임성희 (46) 임수정 (34) 
임슬기 (28) 임신숙 (44) 임영희 (39) 장성분 (46) 장점례 (47) 전선화 (37) 정경 
옥 (53) 정선영 (41) 정영순 (39) 정은하 (45) 정태연 (34) 조명덕 (44) 조순옥 (57) 
조혜영 (37) 주선희 (43) 진경희 (54) 진순자 (47) 최계숙 (48) 최민숙 (47) 최숙 
진 (45) 최영애 (48) 한경옥<49) 한광연 (43) 한소영 (41) 한지연 (48) 한지희 (39) 
허정윤 (49) 홍혜0 1(36) 황의순 (57) 


권은화 팀장은 “굳이 나이를 따질 필요가 없는 생산직임에 
도 40세 연령제한 규정을 두는 기업이 많다”고 지적했다. 

사무직은 일자리가 없고，생산직은 처우가 좋지 않은 게 
문제다. 부평새로일하기 센터 주귀련 과장은 “경력단절여성 
이 생산직에 취업해 하루 8시간을 일해도 월급 120만원을 
받기 어렵다”면서 “잔업을 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 
치는 경우가 많은데 가4와 양육 부담이 여전한 상황에서 
잔업이 쉽지 않다는 점을 회사 측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박승 
희 (37) 씨는 “지금 경력단절여성들은 취업과 싸우는 게 아니 
라 ‘나이가 많다’ ‘관련 경력이 없다’ ‘전산업무를 못한다 등의 
사회적 편견과 싸우고 있다”며 “무조건 못할 것이라고 단정 
짓기 전에 잠재된 열정을 인정해주는 따뜻한 분위기가 필요 
하다”고말했다. 

최민숙 (47) 씨는 “박근혜정부 들어 여성의 재취업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 다행”이라며 “여성들이 엄마 
와 아내인 동시에 경제활동의 중심축으로서 현장을 누빌 수 
있도록 더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Q 글■ 장원석 기자 


O 어떻게 조사했나? 

八 

8월 26~27일 이틀간 전국 4■곳의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취업 상담 
을 받은 여성 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인천 부평새로 
일하기센터 ■ 부산 동래새로일하기센터 ■ 광주 북구새로일하기센 
터■ 경기 안양새로일하기센터 등이다. 재취업을 희망한다는 
30~40대 여성 2◦명의 전화 설문도 포함했다 설문에 참여한 여성 
의 평균 연령은 43.5 세, 평균 경력단절 71간은 7년 3개월0 ᅵ었다 학 
력은 대졸 이상이 68명 (9 명은 석사 이상)이었다. 경력단절 요인과 
재취업 시 원하는 근로 시간 ■ 임금 등은 객관식으로, 재취업을 방 
해하는 요인과 필요한 정책 등은 주관식으로 물어 자유롭게 답할 
수있도록했다 


20 대 

50 대 2 명 대학원졸업이상 

11명 9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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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I 경력단절여성，귀환하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탐방 


“내게 꼭 맞는 일자리 찾고 싶어요” 

경력단절여성들，집단상담• 적성검사 통해 맞춤형 일자리 기회 구해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재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테 118개소가 전국에서 운영 중이다. 이 중 종로새일센 
터를 기자가 직접 방문해 일일 체험을 했다. 



O 지난 8월 26일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서울 대학로 
에 위치한 종로새일센터를 찾았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상담 
사들이 “어떤 일로 오셨느냐”고 친절하게 물었다. 음침하고 
어두컴컴한 직업 상담소를 예상했지만 사무실은 기대 이상 
으로 화사했다. 직업상담사들을 포함한 10여 명의 새일센터 
직원들은 전부 온화한 인상을 한 여성들로 결혼과 출산，육 
아를 모두 경험했을 법한 40대 초반부터 50대 초반까지 나이 
대라 푸근함마저 느껴졌다. 

새일센터의 업무는 오전 9시 30분경부터 시작된다. 주부 
들이 집에서 남편과 아이를 회사와 학교에 보내고 나올 수 있 
는시간이다. 경력단절여성들이 이곳에서 일을 찾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다. 여건상 바로 일을 찾아야 하 


는 여성들은 직업상담사를 통해 1 대 1 상담을 한 후 일자리 
를 추천 받는다. 또 다른 방법은 5일간의 집단상담 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게 된다. 

예약을 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대부분 그냥 찾아와도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직업상담사악 1 대 1 상담을 할 수 
있다. 기자가 찾은 날에도 이른 아침 시간이어서인지 대기자 
는 2~3명에 불과했다. 

상담사는 구직자가 작성한 이력서를 토대로 컴퓨터를 통 
해 여러 경로로 일자리를 같이 찾아보고，바로 찾지 못하면 
일주일 안에 정보를 찾아 구직자에게 알려준다. 1 대 1 상담 
을 하는 시간은 짧게는 20여 분，길게는 한 시간 안팎이다. 

이곳에서 만난 직업상담사 남순정씨는 “대부분 어떤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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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어야 이곳에 온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대부분인데，대 
한민국 여성이면 누구나 방문 당일에 친절한 상_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상담을 하고 이력서를 제출해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은 기 
존 고용센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단 결혼 • 임신 . 출산이라 
는 여성의 생애주기를 이해하는 직업상담사(그들도 전부 여 
성이다)들이 충분히 구직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일자리를 
찾아주며，이력서를 쓸 때부터 면접을 할 때까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 새일센터만의 특색이었다. 

“대부분 일을 다시 시작할 방법을 몰라 찾아와요” 

기자는 이날 집단상담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집단상담 5 
일 동안 참가자들은 자기탐색과 자기이해의 시간을 거쳐 직 
업 세계 이해 및 진로탐색，진로준비와 진로설계를 하게 된다. 
1일차 프로그램은 매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 
지 4시간 동안 진행된다. 5일간 총 20시간을 수료하는 과정 
이다. 아침에 나와 점심때쯤이면 하루 코스를 끝낼 수 있다. 

마침 월요일이라 새로운 차수에 들어온 팀이 오리엔테이션 
을하고 있었다 15명의 여성들이 강의실에서 ᄃ자유형으로책 
상을 배치하고 둘러앉아 있었다 연령대는 20대 후반부터 50 
대까지 다양했다 무엇보다 이날 가장 인상 깊었던 시간은 오리 
엔테이션이 끝난 후 진행된 자기탐색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이곳에 찾아온 이유에 대해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30대 중반의 한 여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스스로 설계한 적이 한번도 없다.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 학교 
를 갔고，직장 역시 뚜렷한 동기와 확신 없이 다니다 아이를 
낳고 집에 있었다. 더 늦기 전에 내가 스스로 택한 일을 찾고 
싶었다”고말했다. 

경제적 이유나 가족의 권유로 이곳을 찾는 여성도 있었다. 
50대 초반의 여성은 말을 꺼내자마자 감정에 휩싸여 울먹이 
기도 했다. 그는 “나름대로 가정을 돌보며 열심히 살았는데 
이 나이가 되니 남편이 일해주기를 원한다. 할 줄 아는 게 하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는?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 지정 기관으로 직업 능력 개발과 맞춤 
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가사 •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 
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정보 제공, 취업 및 복지 지원 서 u I스 등 
종합취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현재 전국에 118개 새일 
센터가 운영 중이다. 대한민국 여성이라면 나이, 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 2012년 한 해 전국의 새일 
센터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은 경력단절여성은 약 12만2천여 
명에 달한다. 문의 s 1544-1199 


나도 없다.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이곳을 찾았다.” 

종로새일센터의 이상인 팀장은 “새일센터를 찾는 20대부 
터 60대까지 경력단절 여성들의 공통점은 자아실현이든 경 
제적 이유에서든 어떻게 일을 다시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 방 
법을 찾기 위해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자기 소개가 끝난 후 시작된 프로그램은 직업 카드를 통해 
선호하는 직종 알아보기였다. 소방관부터 은행원，직업상담 
사 회계사 소설가，연예인 등 총 150개의 직업 중 좋아하는 
직업과 싫어하는 직업，결정할 수 없는 직업에 각각 카드를 두 
고 나중에 합^}해 자신이 좋아하는 성향의 직업을 알아보는 
작업이다. 기자도 직접 시험을 해본 결과 기자직과 비슷한 글 
쓰는 업종들이 다수 좋아하는 직업군에 분류됐다. 

직업카드 게임이 끝나자 워크넷에 있는 적성검사를 통해 
자신의 스타일과 선호도 등을 체크했다. 이들 참가자들은 나 
머지 나흘 동안 심리 테스트인 MBTI 검사를 받고，진로 준비 
와 설계까지 원스톱 지원을 받는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석한 종로구 무학동에 사는 신동진 
(40) 씨는 “5년 전부터 여러 일을 했지만확신 없이 일하다 보 
니 이리저리 휘둘려 지속적인 직업을 갖지 못했다”며 “새일센 
터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선 파악하고，진짜 원하 
는 일을 스스로 선택해 일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끊임없는 동기 부여를 
통해 자신의 직업을 스스로 선택하도록 돕고 있었다. 하루 
동안의 짧은 체험이었지만，여성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지속 
가능한 일이란 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경험한 소중한 시간이 
었다. ① 글■ 박미숙 기자 

워크넷 www.wor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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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I 경력단절여성，귀환하라! 기술을 배우다 


“용접이 남성 전유물? 
내가 좋으면 하는 거죠！” 

평범한 7 ᅡ정주부 황현숙씨，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0 ᅡ 도전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황현숙씨는 남성들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용접 분야에 도전 
^을 던졌다. 


- O “펑펑”“지지직” 

" 여기저기서 불꽃이 터지고 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 

6.6 평방미터 남짓한 작은 방에서 교육생들이 용접 작업에 한 
창이다. 지난 8월 20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대주 • KC 인재개 
발원’내 현장실습실 모습이다. 

한 무리 남학생들 사이로 한 학생이 눈에 띄었다. 쇼트커 
트에 작업복을 입은 모습이 얼핏 보면 여느 남학생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러나 용접면(용접할 때 강한 빛이나 열로부터 
얼굴과 눈을 보호하는 기구)을 벗고 얼굴을 드러내자 선이 
고운모습이 영락없이 여성이었다. 황현숙 (39)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보호 기구를 착용하지 않고 용접 작업을 지켜보면 
눈에 안 좋다”며 현장을 찾은 기자에게 보안경을 내밀었다. 

황씨는 20여 명의 교육생들 중 유일한 ‘홍일점’이다. 황씨 
는 ‘남성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용접 분야에 도전장을 내밀 
었다. 그는 지난 5월부터 이곳에서 용접 기술을 배우고 있다. 
이곳에 오기 전엔 한국공업직업전문학교에서 3개월간 용접 
수업을 들었으며 지난 4월엔 용접기능사와 특수용접기능사 
자격증을 땄다. 

황씨가 용접사라는 꿈을 갖기 전 그는 평범한 가정주부였 
다.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2년을 제외하고는 11년 동안 집안일 
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음식을 만들고 집안 청소를 하는 일 
이 즐거웠다. 그러나 1년 전부터 우울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동안 지내온 시간을 되돌아보니 어느 것 하나에 열정을 
쏟은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 
고 힘들었어요. 이대로 40대가 되면 앞으로 계속 후회하며 
살 것 갈은 생각이 드니까 정말 불안하더라고요.”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고민하던 차에 문득 아버지가 떠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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랐다. 황씨의 아버지는 직접 신발장을 만들고 지붕을 수리할 
정도로 손재주가 좋았다. 황씨도 아버지를 닮아 손재주가 좋 
은 편이었다. 20대 초반 자취를 할 때는 버려진 나무를 주워 
와 사다리와 선반을 만들어 사용했다. 

“제가 즐거워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지 고민해 
보니까 그게 용접이더라고요. 용접은 손재주가 좋아야 잘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어떤 것이든 뚝딱 만들어내는 아버지가 
늘 존경스러웠는데 이번에야말로 그 일을 찾아서 해봐야겠 
다고 결심^죠； 

그 길로 한국공업직업전문학교 특수용접과정에 등록했 
다. 남편이 알면 반대할 것이 두려워 몰래 등록을 했다. 역시 
남편의 반대는 거셌다. 

“말도 못해요.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몰라요. ‘남자도 힘들 
어하는 일을 여자가，그것도 집에서 살림만 하던 사람이 어떻 
게 할 거냐’ ‘가지 마라’고 했죠. 남편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다 말렸어요. 여자가 용접사가 된다고 하는 게 사람들 눈엔 
이상했던 거죠； 

“태어나서 요즘처럼 공부 열심히 해본 적 없어요” 

그러나 황씨는 주위의 만류에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번 기 
회가 아니면 다시는 자신이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짧^면 3일，길면 1 
주일 해보고 그만둘 것이라는 남편의 예상과 달리 3개월 교 
육과정을 수료했다. 단 하루도 수업을 빼먹지 않았다. 어깨까 
지 내려오던 긴 머리도 싹둑잘랐다. 

“용접을 하는 데 머리가 길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남학 
생들 사이에서 긴 머리로 눈에 띄고 싶지 않았어요. 머리가 
짧다고 해서 여자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남편이 아쉬워하기 
는^지만요; 

현재 황씨는 대주 iKC 인재개발원에서 현장 실무용접 기 
능과정을 듣고 있다. 이곳에서 황씨는 ‘황형’으로 통한다. 남 
자 교육생들과 워낙 스스럼없이 어울리다 보니 동료들이 붙 
여준 별명이라고 한다. 또한 황씨는 용접 실력이 뛰어나기로 
^문이 ^다.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황경재 교수는 “보통 용접사들은 왼 
손이든 오른손이든 한 손만을 사용하는데 현숙씨는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다 보니 자세를 바꾸지 않고도 용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이라서 그런지 작업을 아주 


꼼꼼하게 잘한다”며 “용접에 대한 욕심이 워낙 많아서 앞으 
로 연습만 더 하면 얼마든지 훌륭한 용접사가 될 것”이라고 
다. 

황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곳에서 용접 기술을 연습한 
다. 화 7 ᅵ를 다투는 일이다 보니 얼굴에 불똥이 튀는 일도 부지 
기수다. 철강 용어를 익히면서 작업을 하는 게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황씨에게는 이 시간이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다.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해서 그런지 겁도 나지 않고 오히려 
재미있어요. 용접을 잘하려면 금속을 많이 알아야 해요. 금 
속의 성질，종류 등을 공부하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즐겁게 
하고 있어요. 태어나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보기는 처음 
인것같아요.” 

황씨는 교육과정을 마친 후 용접사로 취업을 할 예정이다. 
아직 회사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 
서 최선을 다해 일할 계획이다. 

“용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들보다는 아직 부 
족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늦었다는 생각보다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해보려고요. 그래서 나중엔 
‘용접의 달인’으로 불리는 게 제 꿈이에요. 

혹시 저처럼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지만 사람들의 시 
선，상황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일단 시작해보 
라’고 말하고 싶어요. 꿈만 꾸고 망설이다 보내는 시간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거든요. 조금 더디더라도 한번쯤은 자신이 좋 
아하고 즐저워하는 일들을 생각해보고 도전하면 좋겠어요. 
여성이라고 안 된다는 건 말 그대로 ‘편견’이랍니다!” 0 

글•김혜민 기자 


경력단절여성，직업 훈련 받으려면? 

여성가족부가 경력단절여성들의 전문기술 습득과 취업을 돕기 위 
한 훈련과정을 마련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하반기 중 직업 훈련 
과정 155개를 추가로 운영해 3,400여 명을 무료로 지원한다 우선 
폴리텍 대학과 연계해 그동안 여성 진출이 어려웠던 분야의 여성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기술 과정을 하반기 전국 17개 과정 
(35 ◦명)으로 확대한다. 폴리텍 대학 연계 전문기술과정에는 광고 
그래픽디자인, 기계 CAD&CNC 선반，중소기업 R&D 기술행정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들은 해당 지역의 ‘여성새 
로일하기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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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I 경력단절여성，귀환하라! 돌아온 과학자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는 자세，강추!” 

6년 만에 현업 복귀한 KIST 한지혜로 연구원… “슈퍼우먼 콤플렉스 벌써 버렸어요” 



KIST 한지혜로 연구원은 전업주부로 지내다 6년 만에 현업에 복귀했다. 현재 한 
연구원은 인체에 안전한 생체재료를 개발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o “‘엄마가무슨과학자예요?” 

지난해만 해도 초등학교 1학년인 혜인이는 엄마가 과학자라 
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 자신의 숙제를 봐주고，동네 아주머니 
들과 마트에 다니며 장을 보는 게 엄마의 일이라고 생각했다 

1년이 호른 현재，누군가 엄마의 직업을 물어보면 혜인이는 
“우리 엄마는 과학자예요!”라며 뿌듯하게 대답하곤 한다. 얼 
마 전 엄마가 일하느라 학부형 수업 참관행사에 오지 못했을 
때도 “학교에 오진 못해도 과학자인 엄마가 훨씬 자랑스럽다” 
고^•했다. 

딸의 응원을 받은 이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KIST ) 한지 
해로 (38) 연구원이다. 한지혜로 연구원은 1년 전만 해도 평범 
한 가정주부였다. 아이 공부를 봐주고 집안일을 하며 대부분 
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다. 

일을 그만두기 전 한지혜로 연구원은 4년 동안 한 바이오 
벤처기업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 다. 홍익대학교에서 화학시 
스템 공학과를 졸업하고 아주대학교에서 신경과학기술 협동 
과정 석사를 마친 ‘과학도’였다. 회사에서 치매 치료제를 개 
발하는 일을 했던 한 연구원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강했 
다. 그러나 혜인이를 출산하며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아이 
를 키우면서 회사에 다니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데 그럴 수 있는상황이 아니었다. 

“일하는 엄마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가정과 일을 병 
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또 직접 제 손으로 딸을 키 
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사표를 냈죠.” 

한 연구원은 “연구자로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게 아쉽지 
않느냐”는 회사 동료들의 만류를 뒤로하고 회사를 그만뒀다. 
이후 그는 6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다. 아이가 커가는 모습 
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엄마로서 매우 행복한 일이었 
다. 그러나 지난해 우연한 기회에 한 연구원은 자신의 ‘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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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생각하게 됐다. 

“학원에서 과학 강사로 잠시 일을 했어요. 제가 가르친 아 
이들은 의대에 진학하고 싶어 하는 중학생들이었죠. 그러다 
가 어느 순간 ‘내 꿈은 뭐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보람되긴 하죠. 그런데 제 길은 이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하고 싶었던 과학자，연구자 
의 길이 그리워졌죠.” 

그러던 지난해 8월，한 연구원은 우연히 ‘엄마에서 연구원 
으로’라는 기사를 보게 됐다. 평범한 가정주부로 지내다 장비 
기사를 수료하고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된 이의 사연을 담은 
기사였다. 그 기사를 읽으며 한씨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국여성 과학기술인 지원센터 통해 재취업에 성공 

“그분의 이야기가 마치 제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6년이나 일 
을 쉬었는데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실은 자신이 없었 
어요. 그런데 그 기사를 읽으며 저도 얼마든지 다시 ‘연구원 
한지헤로’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서 일단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한 연구원은 바로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 WBET ) 
홈페이지에 들어갔다. 기사 속 여성 역시 이 기관의 도움을 
받았다고 쓰여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WISET 은 경력이 단절 
된 여성 과학4들을 선발해 연구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 
는 사업을 펼치고 있었다. 

“그 공지를 보는 순간 주저 없이 바로 지원했어요. 남편과 
딸에게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갈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도전하 
고 봤죠(웃음)； 

현재 한 연구원은 서울 아산병원 정형외과와 생체재료를 
공동 연구하는 전임상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일주일에 3일은 


아산병원으로，2일은 KIST 로 출근한다 6년 동안 다른 일을 
하다 연구원으로 새 출발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 한 연구 
원은 영어 논문을 읽고 실험을 하는 게 매우 낯설었다고 했다 

“회의를 할 때 휴대폰으로 그 내용을 다 녹음했어요. 그리 
고 그 내용이 이해될 때까지 수차례 반복해서 들었죠. 반복 
해서 듣다 보니깐 무슨 이야기인지 감을 잠게 되고，그래도 
모르면 계속 물어봤죠. 그렇게 점점 연구에 익숙해졌어요. 또 
저보다 열 살에서 열다섯 살 정도가 어린 연구원들이랑 어울 
리는 게 쉽지 않았는데 제가 자꾸 먼저 다가갔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깐 저도 모르게 사교성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웃음). 지금은많이 적응했어요.” 

한지혜로 연구원의 꿈은 ‘바이오 엔지니어’다. 전임상 시험 
을 위해 필요한 실험의 전반적인 것들을 계획해주는 게 그의 
목표다. 그러면서 그는 경력단절로 힘들어 하는 여성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든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얼마든지 현업 
에 복귀하고，또 적응도 잘 해낼 수 있다”며 “직장일과 집안일 
모두 완벽 하게 해내야 한다는 슈퍼우먼 콤플렉스에서 벗어 
나야 한다. 아이에게 엄마의 상^을 이해시키고，남편의 도 
움을 받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0 글 ■ 김혜민 71자 


경력단절된 여성 과학자 현업 복귀하려면? 

한국여성 과학기술인지원센터 (WISET) 는 경력단절 여성 과학자들 
을 선발해 인력이 필요한 연구기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모두 97명이 정부 출연기관, 대학■기 
업 연구소에 재취업했다 지원대상은 학위 취득 후 혹은 과학71술 
분0 M I 취업했으나 임신 ■ 출산 ■ 육아 ■ 7 ᅡ족 구성원 돌봄 등의 01유 
로 경력01 단절된 여성과학71술인01다. 2014년 2월 모집 예정01다. 

지원사업 정보 www.wiset.re.kr s 02-64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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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I 경력단절여성，귀환하라! 부부 번갈아 육아휴직 


“엄마 0ᅡ빠 아기 모두 만족스러운 경험” 

부부 육아휴직 끝나면 아이도 어린이집 다닐 수 있어 일 •가정 양립 가능 



육0, 위해 휴직을 선택한 강정민씨. 덕분에 강씨의 아내는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O 오후 4시가 되자 강정민 (36) 씨는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 
내고 바나나를 썰어 그릇에 담기 시작한다. 만 16개월 된 아 
들 태연이에게 줄 간식이다. 바나나를 다 먹은 아이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블록 쌓기 놀이를 하자며 강씨를 이끈다. 장난감 
으로 놀아주고 기저귀를 간 뒤 아이를 안고 아파트 단지 주변 
을 한 바퀴 산책한다. 아이를 돌보는 여느 전업주부와 다름 
없는 일상 단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강씨가 엄마가 아닌 아 
빠라는 것이다. 

IT 업체에 다니는 강씨가 1년 육아휴직을 시작한 것은 올 
해 1월이다. 아내가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6개월을 마치 
고 회사에 복귀할 시점이 되자 돌도 안된 아이를 어떻게 해 
야 할지 고민이 됐다. 주변의 맞벌이 부부들 대부분은 양가 
부모님에게 아이 양육을 맡기거나，그게 불가능하면 아이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많았다. 

강씨 부부는 사정상 양가 부모님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상 
황이었고，그렇다고 일을 포기할 생각도 없었다. 그때 강씨가 
제안을 했다. “다른 사람 손에 맡기느니 내가 직접 키워볼게. 
육아휴직을 내면 되지;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과 직장에서 눈치가 보인다는 이 
유 때문에 휴직계를 내는 아빠는 드물다. 강씨가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할 때 부모님들도 크게 반대했다. 하지만 강씨가 육 
아에 전념한 지 이제 8개월째. 강씨는 자신의 결정에 매우 만 
족하고^다. 

“남에게 아이를 맡기지 않고 제가 직접 키우니까 안심이 
되죠. 아이가 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재미도 있고요; 

강씨는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와 놀아주다가 출근하는 
아내를 아이와 함께 배웅한다. 아침을 먹은 뒤 놀이터에서 놀 
거나 산책을 하고 낮잠을 잔다. 점심과 간식，저녁을 챙겨 먹 
이고 목욕까지 시키면 하루가 어떻게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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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육아휴직 제도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아예 
그 사실을 모르거나 휴직을 할 엄두조차 못 내는 
아빠가 대부분이죠. 남자들도 육아에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봐요.” 


o 우리나라 남성 육아휴직자 수 



바쁘다. 직장생활 못지않게 고된 육아지만 후회는 없다. 아이 
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고 아내는 직장생활을 포기하지 않 
아도 되는，가장합리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 제도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아예 그 사실을 
모르거나 휴직을 할 엄두조차 못 내는 아빠가 대부분이죠. 
남자들도 육아에 참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 
다고 봐요：， 

지난해 육아휴직 남성 1,790명… 아직은 3퍼센트 못 미쳐 

출산 후 육아 문제로 사회생활을 포기할 위기에 처한 여성 근 
로자가 많다. 한 지자체 여성인력개발원이 올해 4월 경력단절 
여성 1천여 명을 대상^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력단절 
의 이유에 대해 “육아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워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의 45퍼센트를 차지했다. “자녀를 양육할 
시설이나 사람이 부족해서”라고 답한 사람도 11퍼센트에 달 
했다. 절반 이상이 경력 단절의 직 .간접적 원인으로 육아 문 


제를 거론한 셈이다.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1년을 다 채워 쓰더라도 엄마 
가 회사에 복귀할 시기 아이는 생후 만 1년 3개월에 불과하 
다. 이쯤 양가 부모님들에게 아이를 맡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어려우면 근무 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맡기거나 육아 
도우미를 고용해야 한다. 보육 비용이 부담스럽고 남에게 아 
이를 맡기기가 불안해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도 많다. 그러 
나 강씨의 경우처럼 아이 아빠가 육아휴직을 1년 한다면 워 
킹맘도 좀 더 안심하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다. 남성의 육아 
를 보장해줌으로써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는 효과도 생기는 
것이다. 

이를 입증하듯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가 꾸준 
히 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 
2001년 2명의 남성 근로자가 최초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 
을 시작으로 2005년 208명，2010년 819명，지난해 1，790명으 
로 대폭 상승했다. 그러나 전체 육아휴직 근로자 중 남성의 
비율은 여전히 3퍼센트조차 넘지 못한다. 스웨덴의 전체 육 
아휴직 근로자 중 남성 비율이 10퍼센트를 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 

최근 정부의 육아 관련 복지정책은 여성만을 지원하는 것 
에서 벗어나 부모 두 사람 모두에게 가정과 일이 양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배우자 출산 시 
남성은 무급 3일 휴가만 낼 수 있었는데，지난해 8월부터는 
최대 5일 (3 일 유급，2일 무급)로 늘었다. 

육아휴직 대상4는 2008년부터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부모로 확대됐다. 부부가 모두 일을 하는 경우 번갈아 1년 
씩 각각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월 50만원이던 육아휴직 급 
여도 2011년부터 통상 임금의 40퍼센트(최대 100만원)로 올 
라 경제적 부담 때문에 휴직하기를 망설이던 남성들에게도 
문턱이 낮아졌다. 0 글과사진■ 박미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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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I 경력단절여성，귀환하라! 창업으로 성공 


“주부의‘꼼꼼함’이 
제일 큰 경쟁력이죠！” 

청소대행업체 창업한 01정희씨" ■ “업종 파악 제대로 해0 ᅣ 실패확률 낮0 ᅡ져요” 



전업주부였던 이정희씨는 취업이 아닌 창업의 길을 택했다. 이씨는 현재 청소대 
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O 경기 시흥에 사는 이정희 (46) 씨는 매우 바쁜 일상을 보 
낸다. 낮에는 자녀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며 여느 평범한 
가정주부와 다름없이 지낸다. 그러나 밤이 되면 업소용 청소 
기를 비롯한 다양한 청소 도구를 챙겨 출근한다. 밤 11시에 
나갔다가 이르면 다음 날 새벽 1시，늦으면 새벽 4시가 넘어서 
야 집에 들어온다. 이씨는 많으면 일주일에 대여섯 번 정도를 
이렇게 생활한다. 이씨는 2011년 1월부터 한 청소대행업체 가 
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는 창업하기 전까지 남편이 운영하는 호프집을 도와주 
고 집안일을 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 그 전에는 직장에 출 
근하고 아이도 돌보는 ‘워킹맘’이었다. 그렇게 7년 동안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생활을 했다. 

“큰아이는 딸이고，둘째 아이는 아들이에요. 비교적 회 
사 퇴근 시간이 정확해서 수월하게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이는 남자애라 그런지 큰아이를 
키울 때보다 더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무래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뒀 
어요.” 

직장을 그만둔 후 이씨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만족하며 지 
냈다. 하지만 3년이 흘렀을 무렵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 
이 들었다. 여러 곳에 지원했지만 전업주부를 고용하는 회사 
는 많지 않았다. 

“일을 쉬었던 아줌마를 다시 써주겠다는 곳이 생각보다 
참 없더라고요. 제가 사무직으로 일했는데 그 경력을 인정해 
주는 곳들도 없었죠. 그래서 기존 경력을 살리는 건 힘들겠 
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바에야 아예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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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꼼꼼함을 가장 큰 경쟁력으로 꼽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도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꼼꼼한 편인 것 갈아요. 특히 주부들은 더 세심하죠. 
청소대행업에서는 특히 ‘꼼꼼함’이 중요해요. 안 보이는 
곳까지 구석구석 청소해야 고객들이 만족하거든요; 


분야에 도전해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창업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이씨는 창업하기 전 다양한 업종들을 찾아보고 실제로 창 
업한 이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자신과 맞는 업종을 선 
택해야만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씨 
는 “내가 고객이라면 과연 이 제품，아니면 서비스를 이용할 
까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청소대행 
업이 눈에 들어왔다. 

“패밀리 레스토랑，상가 등의 의뢰를 밤으면 그에 맞는 청 
소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게 괜찮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청소 일을 한다는 게 좀 꺼려지긴 했어요. 
그런데 어떤 공간을 깨끗하게 해주는 건 기분좋은 일이잖아 
요.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전혀 부끄러운 일 
이 아니죠(웃음); 

자영업하던 남편까지 가세… “만족도가 높아요” 

이씨는 현재 패밀리 레스토랑 10여 군데에 청소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2년 전 패밀리 레스토랑 한 곳을 청소했던 것에 
비하면 눈에 될 만큼 성과를 올린 셈이다. 이씨는 ‘꼼꼼함，을 
가장 큰 경쟁력으로 꼽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아도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 
해 꼼꼼한 편인 것 같아요. 특히 주부들은 더 세심하죠. 청소 
대행업에서는 특히 ‘꼼꼼함’이 중요해요. 안 보이는 곳까지 구 
석구석 청소해야 고객들이 만족하거든요. 매장 바닥，주방 
화장실 등 아주 세심하게 청소를 했어요. 보통 서너 시간이 
걸릴 청소도 꼼꼼하게 하다 보니 대여섯 시간 걸릴 때도 있었 


어요. 고생스러워도 그렇게 하니 이용한 고객이 또 다른 고객 
을 소개해주시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홍보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고 투자를 늘리지 못해도 고객 
이 조금씩 늘었어요. 너무 고맙죠; 

이정희씨는 ‘꼼꼼한 실력’을 발휘하는 것 외에도 ‘효율적인 
청소 방법’을 연구하는 데 공을 들였다. 동선을 효율적으로 
배치해야만 패밀리 레스토랑처럼 면적이 넓은 공간을 제한된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가 동선을 미리 짜놔야 같이 일하는 분들에게 정확하 
게 설명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들고 청소 
한 보람은 별로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처음엔 일하 
는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하세요’ 알려드리면 못 미더워하시 
는 분들도 있으세요. 저처럼 체구가 작은 여자가 제대로 아는 
지 의심하기도 하죠. 그런데 청소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말씀 
들을 더 이상하지 않으세요(웃음); 

현재 이씨는 남편과 함께 청소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처음 남편은 이 업종을 마뜩잖아 했지만 지금은 만족해한다 
고^다. 

이씨의 꿈은 패밀리 레스토랑을 넘어 건물 전체에 대한 청 
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 
만 열심히 해서 건물 청소를 맡기는 고객이 생겼으면 좋겠다” 
고^•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창업을 계획하는 주부들에게 “어떤 분야 
든 일단 자신부터 제대로 그 업종을 파악하고 창업을 해야 한 
다”며 “그 업종에 대해 모르고 분위기에 휩쓸려 창업했다가는 
실패할 위험성이 높아전다”고 조언했다 0 글 ■ 김혜민 71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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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I 경력단절여성，귀환하라! 재취업 도우미，직업상담사 


“어느새 300여 명 재취업시켰네요” 

서부여성발전센터 김형남 직업상담사… “고맙다는 구직자에게서 늘 힘을 얻어요” 

“제구 ᅡ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요?” 직업상담사 김형남씨고 ᅡ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 말01다. 많게는 10년 넘게 경력01 단절됐다 다시 
일하고자 하는 여성들은 서부여성발전센터를 찾아 그에게 이렇게 묻곤 한다. 김씨는 이들을 상담하고 직업교육을 시키고 전문자 
원봉사를 통해 경력을 쌓게 한 후 발굴해둔 구인업체와 연결해 취업에 성공케 하는 역할을 한다. 힘들 때도 많지만 “취업했다”는 
여성들의 말 한 □ ᅡ디면 다시 ] I 운을 얻어 행복하다고 그는 얘구 I 한다. 



O 5년째 직업상담사로 일하고 있는 김형남 (48) 씨는 3년 전 
경력단절여성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항공 관련 서비스를 하 
는 한 회사를 찾았다. 기내식 준비，기내 청소 등의 일을 하는 
이 회사는 김씨를 만나기 전만 해도 40대 여성들을 소개 받 
길 원했다. 그러나 40대 취업자들은 일을 쉽게 그만뒀다. 인 
천공항까지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일이 힘들다는 것이 이유 
였다. 

김씨는 이 회사에 50대 경력단절여성 구직자들을 주천하 
기 시작했다. 50대 구직자들은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커서 아 
침밥을 안 해도 될 뿐 아니라 생활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판 
단에서였다. 김씨는 이들 구직자들이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 
는 편이어서 새벽시간 근무에 잘 적응할 거라고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반신반의하던 이 회사는 김씨의 권유에 52세의 한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했다. 그 회사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일 
종의 파격이었다. 

추천한 경력단절여성이 잘 적응하며 다니자 이 회사는 50 
대 여성 채용을 계속 이어갔다. 김씨가 그렇게 연결한 구직자 
만 20여 명. 이제는 채용이 안정돼 50대가 정년퇴직 (57 세)을 
하지 않으면 공석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김씨의 구인 
업체 발굴 사례는 여성가족부 새로일하기사업의 최우수 사 
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씨는 “지금까지 새로운 일자리를 갖게 도운 경력단절여성 
이 어림잠아 3⑴여 명”이라고 말했다 2009년 7월 서부여성발 
전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한 그는 1년 만에 여성가족부장관상 
을 받았다. 그녀를 통해 재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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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사들의 평균보다 7배나 많았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 
기 위한 김씨의 주 역할은 직업교육과 구인업체 발굴이다. 

그는 “막연히 일자리를 구해달라는 구직자들을 모아 일주 
일 동안 직업흥미 검사，성격 검사 등 취업 설계 교육을 시키 
는 것이 시작”이라고 말했다. 구직자들이 어떤 일을 원하는 
지 파악하면，필요한 자격증을 따고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실제 취업에 필요한 이력서 •자기소개서부터 면접 컨 
설팅까지 하고 나면 취업준비 기간이 3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 
지 훌쩍 지난다. 구인업체 발굴도 그의 몫이다. 1년에 평균 50 
개 업체를 꾸준히 발굴해 200개 이상의 구인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경력단절여성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맞게 
취업하려고 할 때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 김씨는 “업 
체를 직접 찾아가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신뢰가 쌓이면 구직 
자들을 더 많이 이어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구직자 • 구인업체의 눈높이 차이 좁히기가 어려워 

자격증은 있지만 경력이 부족해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에겐 
‘전문경력 자원봉사를 권한다. 자원봉사라 회사에서도 부담 
이 없고，3개월 이상 일하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다른 업 
체에 취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씨는 “재취업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경력”이라며 “전문경력 자원봉사로 경력을 쌓아 취 
업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직업상담사로 일하며 겪는 어려움도 있다. 구직자와 구인 
업체 사이 눈높이 차이다. 김씨는 “구인업체 입장에선 누가 
해도 크게 차이가 없는 일로 보는데 구직자는 구인업체보다 


O 경력단절여성들 구직 팁 3가지 
막연히 구직하려 하지 마라 

원하는 직업 정보를 가능한 한 많이 찾아보라 대부분의 경력 
단절여성들은 무작정 찾아와 직업을 구해달라고 한다. 최소 
20개 이상의 직업을 알아보라. 연봉은 얼마이고 어떤 일을 어 
떻게 하는 곳인지 미리 찾아보라 또 본인 상황과 비교해 현실 
적인 눈높이를 맞춰라 

조급해하지 마라 

원하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마음이 급해 좋지 않은 회 
사에 추I업할 뻔한 구직자를 말려 71다리게 한 경험도 있다. 그 
구직자는 한 달 후 한 고등학교 취업지원관으로 들어갔다. 준 
비하다 보면 자기 역량에 맞는 좋은 기회가 반드시 온다 5년 
동안 직업상담사를 하며 느낀 건 구직자들이 어딘가에는 반드 
시 취업한다는 사실이다. 

구직을 주위에 적극적으로 알려라 

자신도 모르게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경우가 생긴다 


자신의 가치를 훨씬 더 높게 부여해 눈높이 차이가 생긴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바라는 조건이 높아 구직에 어려 
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자격을 갖추려 노력하는 구직자가 더 반갑고 기억 
에 남는다”고 말한다. 그를 통해 가사 도우미로 시작해 고등 
학교의 방과후 돌봄교사로 60세까지의 계약에 성공한 한 구 
직자를 예로든다. 

45세에 재취업하려던 이 여성은 처음에는 경제 사정이 급 
해 무슨 일이든 하길 바랐다. 가사 도우미로 시작해 궂은일 
도 마다 않고 뭐든 열심히 했다. 나중에는 각종 자격을 갖춰 
방과후 돌봄교사로 고등학교 세 군데에 합격했고，이제는 그 
중 한 곳에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김씨는 “그 구 
직자와는 서로 이름을 부를 만큼 친해져 아직도 만나면 무척 
반갑다”며 “제 덕분이라고 고마워하는 구직자를 보면 힘들 
때 많은 기운을 얻는다”고 말했다. 

일하기 주저하는 경력단절여성들에게 김씨는 “고고”라고 
말한다. “제가좋아하는말인데 일단부딪쳐 보‘고’안되면말 
‘고’란 뜻이에요. 뭐든 배짱과 용기를 가지고 직접 경험해 봐 
야 알 수 있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4 1 •상만 하는 것으론 좋은 
일자리를 얻기 힘들죠.” 김씨는 밀려드는 많은 경력단절여성 
들과 구인 기업들 사이 오작교 역할에 보람을 느낀다. @ 

글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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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I 경력단절여성，귀환하라! 경력단절 위기 극복 사례 


“일을 계속하고 싶은 간절함이 버팀목” 

3인의 워킹맘 “끊임없는 자기관리 ■ 전업 도전 •가족들의 지원이 큰 힘” 

출산과 육 0 ᅡ 또는 조직 내에서의 갈등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둔 여성들 01 있는 반면，경력단절의 우 |71 를 지혜롭게 극복 
한 여성들도 있다. 각자의 노하우와 가족의 도움으로 일터를 지킨 3명의 워킹맘 스토리를 소개한다. 


O 김미정 (41 ■가명)，유통업체 19년간 근무 

섬세함•배려로 직장 내 평판 관리...육아는 부모님 도움 

국내의 한 유통업체 식품품질관리과에 근무하는 김미정 (41- 
가명) 과장 그는 올해 입사 19년 차로 조직의 허리를 말고 있 
는 중간 간부다. 올해 열두 살，일곱 살 된 아이 둘을 키우는 
워킹맘이기도 하다. 

1994년 대학에서 식품가공학을 전공하고 유통업체에 입 
사한 그는 회사 일이 너무 재미있었다. 출장도 많고 야근도 
많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에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다. 하지만 중간 관리자로 성장하기까지 그에게도 세 번 
의 위기가닥쳤다. 

처음 위기는 입사 5년째에 접어들었을 때다. 남성 동기들 
이 초급 간부로 발령을 받을 때 그는 진급을 하지 못했다. 

“똑같이 열심히 일해도 남성들과 똑갈은 대우를 못 받는 
다는 생각에 너무 억울했죠.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일단 참았어요. 시간은 걸렸지만 조직에서 저 
의 가치를 조금씩 인정해 주시더군요； 

그가조직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해 터득한 진리 중 하나는 
섬세함과 배려심이었다. 동료나 선후배의 미묘한 감정 변화 
를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챙겼고，상사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 
도 놓치지 않^다. 

“입사 5년 이전엔 상사에게 싫은 소리를 듣거나 좀 부당하 
다고 생각돼도 절대 나서지 않았어요. 배운다는 자세로 주변 
을 살피면서 겸손한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물론 말은 일은 철 
저하게 ^고요.” 

남성 동기들보다 진급은 좀 늦었지만 그는 부서 내에서 
성격 좋고 일 잘하는 사람으로 평판이 났다. 지금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개인사까지 김씨에게 의논하러 오는 사람 



들이 많다. 

그에게 닥친 나머지 두 번의 위기는 첫째와 둘째 아이를 
출산한 2002년과 2007년이었다. 아이들을 출산하기 전과 
후의 직장생활은 질적으로 달랐다. 첫째 아이를 말길 곳이 
없어 전전긍긍하다 결국 집에서 15킬로미터 거리에 있는 친 
정 부모에게 염치 불구하고 아이를 말길 수밖에 없었다. 둘째 
가 태에4고는 본인의 의지만으로 버티기가 벅찼다. 친정 부 
모도 더 연로해져 둘째 아이까지 맡기기가 양심상 꺼려졌지 
만방법이 없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도 직장을 그만둘 결심이 서진 
않더라고요. 경제적 이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제 일이 있고 
성취감을 가질 수 있는 게 좋았어요.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다 
면 저는 육아의 벽을 넘지 못했을 겁니다.” 

심수진 (38 • 가명)，주류업체 15년간 근무 

회식자리 한번도 안 빠져 ... 24시간 어린이집 적극 활용 

심수진 (38 •가명)씨는 15년째 국내 주류업체의 제품개발 지원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여느 직장 여성들의 사례처럼 그도 육 
아가 가장 큰 문제였다. 늦은 결혼으로 2008년 아이를 가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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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아이를 양가 부모에게 말길 수 없었다. 양쪽 어른들이 
모두 연로했기 때문이다. 

아이 때문에 그만둘까 고민했지만 그도 쉽지 않았다. 무엇 
보다 일이 좋기도 했지만 양가 부모들에게 들어가는 의료비 
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심씨가 택한 건 24시간 어 
린이집이었다. 

“24시간이라고 하지만 오후 7시쯤 되면 대부분 부모가 퇴 
근해 자기 아이를 데려가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야근이 잦은 
직업이라 어린이집 원장께 사정을 해 아이를 늦게까지 맡기 
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는 남편과 번갈아 일찍 퇴근해 아이를 데려오길 반복하 
며 꿋꿋하게 아이를 키우고 있다. 퇴근하면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온전히 아이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지만，회사에서는 남성 동료들과 동등하게 일을 하고 
회식은 절대 빠지지 않는다. 출근하면 아이 생각은 철저히 
잊는 것도 그가 터득한 노하우다. 

“주류회사라 회식이 많아요. 회사 돌아가는 얘기들은 주 
로 회식 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자라고 이리저리 빠질 생 
각은 아예 안 했어요. 회식이 있는 날은 미리 남편에게 아이 
를 데려와 달라고 양해를 구했죠. 대신 주말에는 철저하게 아 
이와 스킨십을 하며 놀아주죠. 가정이든 직장이든 제가 있는 
곳에서 올인했던 것이 둘 다를 지킬 수 있었던 힘이었다고 생 
^협니다.” 

안선희 (42 •가명)，대기업 9년 •지방직 사서 9년간 근무 
대기업 퇴직하고 일과 가정 병행 가능한 공무원 전직 

안선희 (42 •가명)씨는 2004년 9급 공무원에 합격한 후 올해 
로 9년째 도서관 사서로 일하고 있다. 아이는 중학교 1학년 


생，초등학교 3학년생 둘이다. 그는 기업체보다 출퇴근이 규 
칙적인 공무원이 된 게 꿈만 갈다. 

안씨는 1994 년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 공채에 합격해 부 
푼 꿈을 안고 회사에 다녔지만，업무 강도가 너무 높아 위기 
가 닥쳤다. 1998년 첫 아이를 임신 3개월 만에 유산한 것. 오 
전 7시에 출근해 다음 날 2시，3시에 퇴근하는 날이 많아 약 
한 체력으로 견디기가 힘들었다. 유산의 아픔을 겪고도 꿋꿋 
이 회사를 다녔지만 역부족이었다. 2000년 심씨는 다시 어렵 
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뒤 고민에 빠졌다. 

“일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체력적으로 버티기가 힘들었어 
요. 그래도 어렵게 입사했던 대기업이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았죠.” 

갓난아이를 친정 부모에게 맡기고 전전긍긍하며 회사를 
다녔던 심씨는 결단을 내렸다. 

“여성이 일을 한다는 게 우선 자기가 행복하고 경제적 도 
움도 얻기 위해서인데 제 자신이 행복하지 않았죠. 출퇴근 시 
간에 쫓기지 않고，아이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일은 공무원 
밖에 없다고생각했어요; 

안씨는 회사에 다니면서 주말마다 틈틈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다. 그 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1년간 시험 공부에 
몰두한 결과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다. 1년간의 공백기가 있 
었지만 그는 이 기간을 ‘경력단절’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으로 기억했다. 

“만약 제가 대기업의 명성에 매여 무리하게 버티고 있었다 
면 일과 가정，건강 모두를 지킬 수 없었을 겁니다. 무모했지 
만 새로운 직업에 도전했던 게 14년째 워킹맘으로 살 수 있는 
계기가 된 셈이죠.，， Q 글 ■박미숙 7 1자 / 일러스트 ■ 김회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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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I 경력단절여성，귀환하라! 주부 유망직업 


‘틈새직업 의외로 많네! … 일단도전해?” 

한국고용정보원，직업정보서 e 북 ‘주부재취업 도전직업 60’ 펴내 


O 산업체 수요가 있으면서 주부의 취업 욕구도 대체로 만 
족시키고 실질적으로 취업이 잘 이뤄지는 직업. 다시 일하기 
를 꿈꾸는 주부들이 원하는 직업은 바로 이런 직업일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최근 발간한 직업정보서〈주부재취업 
도전직업 60〉에서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찾아낸 60개 직 
업을 소개하고 있다. 이 정보서에 소개된 직업들은 가사 • 양 
육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주부 등 여성들이 재취업하기 좋으 
면서도 최근의 사회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다. 

유치원생부터 초 • 중 •고생들까지 체험학습이 늘어나고 있 
는 추세에 부응하는 ‘문화체험 학습지도사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해 사회단체，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할 수 있다. 

평소 세련된 감각으로 주변의 칭찬을 받았다면 ‘패션숍마 
스터’도 생각해봄 직하다. ‘패션숍마스터’는 패션 매장에서 고 
객의 요구에 맞는 패션과 상품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판 
매이익을 극대화하는 매장 총관리자를 지칭하며，관련 국가 
자격증은 없지만 민간자격 증(숍마스터，패션스타일리스트) 
을 취득해 취직이나 창업을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 ( FTA ) 체결국가가 늘어나며 ‘관세사무원’도 
주부 취업 유망업종으로 추천됐다. 국가자격증(관세사)을 취 
득해 관련 업체에 취직할수 있다. 

우리 생활 속에 가까이 있는 법적 분쟁과 관련한 ‘법무행 
정사무원’도 꼼꼼한 성격의 주부들이라면 도전해볼 만한 직 
업이다. 의료 한류 붐과 더불어 ‘의료관광코디네이터’도 주부 
를 위한 직업으로 추천됐다. 국가자격증(국제의료관광코디 네 
이터)을 취득하거나 공인민간4격(병원행정사) 등을 취득해 
해외 환자가 많은 병원에 취직해 활동할 수 있다. 

온갖 종류의 택배가 생활 속에 파고드는 요즘 ‘물류 관리 
사도 주목할 만하다. 국가자격증(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이나 공인민간자격증 (ERP • 물류정보관리사)을 취득해 취업 
할수 있다. (3 글■박경아기자 



한 여성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과 함께 창가 화분에 핀 꽃을 바라보고 있다. 요 
양보호사도 주부들이 재취업하기 좋은 직업으로 선정됐다. 


O 주부 재취업 유망직업 

직업 종류 

독서논술지 도사，매너 서비스강사，보육교사，성교육강사， 
요가지도사, 유아영어강사, 문화체험학습지도사，직업 - 진 
로 체험학습지도사，학습지교사, 학원강사，방과후교사， 
특수아보조교사，아동복지 교사，자기 주도학습지도사，도 
시농업지도사，실버운동건강지도사 

무역사무원, 보험■재무설계사，패션숍마스터，총무사무 
원，전산회계사무원, 관세사무원，법무행정사무원 

몰마스터, 웹디자이너，웹마스터，캐드원，영상그래픽디자 
이너 

공예가 리폼디자이너, 문화마케터 

병원코디네이터，요양보호사，의료관광코디네이터 , 방문 
^■호조무사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원예치료사, 상담심리사, 직업상 
담사, 커리어코치，다문화방문교육지도사 

제과제빵사, 조리사，피부미용사, 헤어디자이너, 바리스 
타, 쇼콜라티에 

고객상담원，도배기능사，베이비시터，쇼핑호스트，영업 
원，웨딩플래너，파티플래너, 룸어텐던트，물류관리사，수 
납정리전문가，바이오품질관리원, 통계 및 설문조사원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주부재취업 도전직업 60〉 e 북 다운로드 

한국고용정보원 인터넷 홈페이지 ( www . keis . or . kr )〉 보고서 ■ 통계〉직업정보 


분야 

교육 

금융 ■보험 
•경영 •사무 

기계 •컴퓨터 
문화 •디자인 
^건-복지 
상담 

요리 ■미용 
판매- 

서비스 ■기타 


42 2013.9.2 위클리공감 


기획특집 I 경력단절여성，귀환하라! 전문가 제언 



고용지속성 보장된 일자리 확보하자 

다양한 여성집단에 적합한 새일센터 모델 만들어 사각지대 없게 서버 I 스 확대를 


O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그 어느 때보다 일자리 확충이 강 
조되고 있다. 향후 5년간 고용률 70퍼센트 달성을 목표로 전 
부처가 일자리창출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2( X )0 년대 이후 경제구조의 저성장 
구조 전환의 문제로 인한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그다지 녹록한 과제가 아니다. 여성의 경제활 
동참가율 •고용률은 지난 10여 년 이상 47~50퍼센트로 정체 
된 상태이며，20퍼센트포인트 이상 벌어진 남녀 간 격차도 좀 
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기혼 여성근로자들의 어려움，여성근 
로에 대한 낮은 사회문화적 인식，돌봄서비스 관련 인프라 부 
족 등으로 자녀 출산라 양육 시기인 30대 초반부터 노동시장 
에서 퇴장하여 경제활동 참가율이 60퍼센트 미만으로 급격 
히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 
장으로 재진입하지 못한 채 비경제활동 인구로 남아 있게 됨 
으로써 저조한 전체 고용률과 국가적인 인적자원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009년부터 ‘여성새 
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지원하고 
있다. 새일센터는 경력이 단절됐던 중 • 장년 여성들에게 본격 
적인 상담과 취업정보 제공 훈련 및 취업 연계，나아가 일•가 
정 양립서비스 제공 등 일관된 취업지원 프로세스를 장착했 
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2013년 현재 전국적으로 약 118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누적취업 인원이 40만명을 넘어서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 


고 있다 (2012 년 취업률 62.6 퍼센트). 

그러나 새일센터의 향후 과제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우 
선 모든 경력단절여성에 동일하게 접근하기보다는 목표 대상 
집단을 설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세분 • 전문화해야 할 필요 
가 있다. 과거보다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여성들이 새일센 
터를 많이 찾아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의 욕구에 맞 
는 새로운 직종과 교육 • 훈련을 개발，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주위 기업이나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를 강화하여 단기 임시일자리가 아닌，보다 고용지속성이 보 
장된 일자리가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 역시 일반화된 새일센터 확대와 함께 여성들의 다양 
한 집단을 고려한 새일센터 모델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농촌 
여성，창업을 원하는 여성，자신의 전공을 살려 재취업하고 
자 하는 여성，정신적 •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취약계층 여 
성 등 다양한 여성집단에 적합한 새일센터 모델을 찾아 사각 
지대가 없도록 서비스를 확대하여야 한다. 

또한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는 동시에 각종 
역량 진단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을 업그레이드하여 센터에 
장착할 필요가 있다. 경력단절여성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직종 개발을 위한 연구사 
업 등 정부의 연구개발 ( R & D ) 을 적극 투 
자해 새일센터 사업을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이도록 하는 것이 향후의 중요한 과제 
가 될 것이다. 0 

글 _ 민무숙(한국여성정책연구원 평등 • 인력정책개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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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구 \ 누구의 땅인지 지도는 알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17~19세71 일본 ■서양 원본 고지도 87점 도록 무상 배포 


O 한국의 동쪽 바다를 ‘한국해(조선해)’로 표기하고，독도 
와 울릉도를 우리 영토로 표기한 일본 •서양 고(古)지도 87점 
을 한 권에 담은 도록(圖緣)이 발간됐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임주빈)이 만든〈우리 바다 
와 영토〉라는 제목의 도륙이다. 이 도륙에는 일본 지도 25점，서 
양 지도 62점이 실려 있다. 

그동안 관련 기관 • 박물관 등에서 서양 고지도에 표현된 동해 


를 주제로 도록이 발간되기도 했지만，국가 기관에서 일본 고지 
도를 포함한 외국 고지도를 수록한 동해 • 독도 도톡을 발간한 
건 처음이다. 특히 이번 도록에는 일본•서양 고지도에 대한 전 
문 연구자의 세부 설명과 역사적인 제작 개요에 대한 논문이 수 
록돼 있어 동해와 독도가 외국 고지도에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명확히 확인할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한상호 학예사는 “지도박물관을 운영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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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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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지도 ‘지구만국방도’. 무라카미 키모(村上義皮) 作 (18 기년). 점선 안 오른쪽에 
동해가 ‘조선해潮鮮海)’로 표기돼 있다. 


계속 고지도를 모으던 중 일본이 지속적으로 독도를 일본땅이라 
고 주장해 독도가 한국 땅이란 것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작된 작업”이라며 “이번 도록에 실린 고 
지도는 2007년부터 국내외에서 수집한 고지도 원본 120여 점 
중에서 간추린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에 발간한 도록을 9월부터 정부 부처와 
주요 기관，일반에 무상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일반인들은 고해 
상도 PDF 파일을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이용 
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동해 • 독도 등 우리 영토와 관련된 
국내외 고지도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도륙을 증보 발간할 계획이 
며，영문으로도 발간해 해외 수요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 
스할예정이다 .0 글■박미숙기자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 (www.ngii.go.kr) 



일본 고지도 ‘가영교정 동서지구 만국전도’. 구라하라 노부아키 作 (1848 년). 점선 안 
오른쪽에 동해가 ‘조선해潮鮮海)’로 표기돼 있다. 



‘중국통새 V ’에 실린 서양 고지도. 당빌 作 (1737 년). 점선 안에 표시된 두개의 섬이 울 
롱도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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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표 공연들을 반값에 즐겨요~ 

9월 한 달간 코리아 인 모션 페스티벌…뮤지컬 등 27개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 마련 



2012 년 ‘코리0 卜 인 모션 페스티벌’의 다양한 풍경들. 개막식 객석을 가득 메운 관광객들料). 코인모 개막식 축하 공연 (0 ᅡ래 왼쪽). 화랑 공연을 촬영하는 외국인 (0 ᅡ래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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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주요 행사일정 


행^ᅡ기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행사^■소 

한국관광공사 T 2 마당，서울 시내 상설공연장, 
이태원，인사동, 강남 등 

러쉬티켓(공연 최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1 시~19시) 

50퍼센트 할인) 

한국관광공사 T 2 마당 티켓부스 


O 한국의대표적인 우수 문화 공연들을 최대50퍼센트 할인 
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코리아 인 모션 페스티벌(이하 코인모)’ 
이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열린다. 

한국관광공사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코리 
아 인 모션 페스티벌’은 지난 2006년부터 시작된 ‘공연 할인 축 
제’다.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국 공연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 
는 기회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시작됐다. 특히 최근엔 K 팝과 한 
국 드라마에 이어 한류를 이끌 새로운 콘텐츠를 담은 공연 등을 
활성화하겠다는 의미가 더욱 크다. 

8월 31일 청계광장 야외 특설무대에서 열린 개막식을 시작으 
로 9월 30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앞 T 2 마당 서울 시내 상설 공연 
장 및 이태원，인사동，강남 등 각지에서 본 축제를 즐길 수 있다. 
개막식 축하 공연을 펼친 인기 아이돌 그룹 엠블랙은 K 팝，국내 
창작 뮤지컬 활동 등을 통해 공연 한류화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 
이 평가돼 코인모의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쇼케이스 공연 활용하면 무료 관람도 가능 

올해 코인모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인〈난타〉〈점프〉와 같은 
비언어 퍼포먼스를 비롯해〈乂1•랑하면 춤을 춰라〉〈오! 당신이 잠 
든 사이〉등 관객들에게 꾸준히 사랑받은 뮤지컬，연극，전통극 
등 27개 작품이 참여한다. 

특히 관객의 이목을 끄는 것은 50퍼센트 할인 티켓인 ‘러쉬 
티켓’이다.〈마리오네트〉〈난타〉〈비밥〉등 코인모에 참여한 27 
개 공연 모두 반값에 관람할 수 있다. 티켓은 한국관광공사 앞 
T 2 마당 코인모 통합 티켓부스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엠블랙의 
사인이 담긴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쇼케이스 공연을 잘 활용하면 참여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9월 8일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 창작 뮤지컬〈판타스틱〉 
이，19일에는창작 뮤지컬〈액션드로잉 히어로〉가 공연된다. 시 


© 코리아 인 모션 페스티벌 참여공연 리스트 


^■르 

공연명 ^■르 

공연명 


액션드로잉 히어로 

예술공^■쇼 


비보이쿵 

빨래 


U | 밥 뮤지컬 

화랑 


드럼켓 (6) 

외 당신이 잠든 사이 

Lrll-UbH 

판^ᅡ스틱 

분홍병사 

tPIs 

자미 

팡팡크루즈 

퍼포먼스 

점프 


(14) 

마리오네트 

구름빵 픽처플레이 


미소 

러브액추얼리 


□ᅵ수다' 연극 

미운남자 


변 (7) 

퍼즐 


오리지널 드로잉쇼 

스캔들 


사춤 

옥탑방고양이 


뮤직쇼웨딩 

우먼인블랙 


간은 각각 오후 2시다. 

플러스티켓은 N 서울타워 전망대를 저렴한 가격에 함께 즐기 
고 싶은 관람객을 위해 마련했다. 코인모 참여 공연 중 비언어 퍼 
포먼스 한 작품과 N 서울타워 전망대 이용권을 2만원에 즐길 수 
있는 특별 할인 티켓이다. 원가 4만9천원에서 50퍼센트 이상 할 
인된 가격이다. 티켓은 코인모가 지정한 숙박업체와 한국관광공 
사 T 2 마당 코인모 통합 부스에서 구매할 수 있다. 매일 선착순 
10명이 플러스티켓에 참여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앞 T 2 마당에선 다양한 이벤트도 열린다. 매주 
화•목•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캐리커처를 그려준 
다. 러쉬티켓 구매자는 무료이며 구매하지 않은 고객은 후불제이 
다. 코인모 티켓을 구매한 후 엔제리너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쿠 
폰을 다운받아함께 제시하면 음료를무료로 받을수 있다. @ 

글 ■남형도 기자 

티켓 예매 • 이벤트 정보 www . koreainmo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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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결 우수사례 ⑩ 경의선 소음 ■ 진동피해 해결 실 □ 卜리 


법적 기준충족? 

안돼요! 주민 만족 우선 

체결구 ■ 방진구 설치 등 저감 대책 □ ᅡ련 합의 ■ ■ ■ 사후 효과도 검증? ᅵ로 



(부동' 


국민권익위원회 정병학 조사관(가운데)과 민원인들이 경의선 철도로 인해 균열이 발생한 건물 외벽을 살펴보고 있다. 


O 지난해 12월 개통된 서울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에서 문 
산 방향으로 향하는 경의선 400여 미터 구간은 철도가 지하 9미 
터 아래를 통과한다. 주변 주택 •건물과는 약 6미터밖에 떨어져 
^지 ^•다. 

이 때문에 개통 전부터 인근 주민들은 개통 이후 발생할 수 있 
는 소음과 진동에 대한 우려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표명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충분한 굴착 깊이에 
서 철도가 운행되고 진동 방지 장치가 다양하게 적용된다”면서 
“주민 거주지역에는 진동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 
다. 하지만 철도가 개통되자 주민들 우려대로 인근 17세대에 심각 


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했다. 주택과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일상 
생활에도 불편함을 끼쳤다. 

주민 김광환 (61) 씨는 “평일 142회 운행하는 열차의 소음으로 
정신적 •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며 “철도 운행 시 집안의 가 
구들이 흔들려 정상적인 수면조차 취하기 힘들 정도”라고 힘든 
•정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건물 2~3층으로 올라갈수록 진동의 강도가 세졌고 
기관사의 운전 습관이나 바퀴 마모 정도에 따라 제각기 다르게 
전달되는 진동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실제 인근 건물 2층에서 열차가 지나가는 진동이 느껴졌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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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홍대입구역 인근 지도. 
주택가 바로 아래로 철로가 
지나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택 외벽은 마당과간격이 벌어져 있었다. 주민들은 담장이 무너질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담장주의’ 문구를 외벽에 적어두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음• 진동 피해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국회와 청와대，서울시，마포구 마포구 
의회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쉽게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 
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우선 주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간에 소음 • 진 
동 측정치에 대한 상호 불신을 없애고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 
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가 철도 소음• 진동을 
측정하도록 중재했다. 

측정에 대한 정보가 사전 유출될 경우 열차 운행 속도와 횟수 
를 줄일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는 소 
음 진동 측정 시기를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 대신 주민들이 요 
구하는 지점과 시기에 세 차례에 걸쳐 소음과 진동을 측정했다. 

그 결과 소음은 기준치(주간 65데시벨，야간 60데시벨) 이하 
로 나타났으나 철도 진동은 실내에서 주간 최대 65.4 데시벨，야 
간 최대 68데시벨 이상으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 
^났다. 

중재안 문구 하나까지 ‘최대한 주민 편에서’ 배려 

국민권익위 정병학 조사관은 ‘소음 진동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 
기 위해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인 한국소음진 
동기술사회를 선정했다” 며 “국민권익위가 보증하는 조건으로 진 
동을 측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 
기 위해 주민 의견을 더 많이 들으려 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적 
으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 구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법적 기준 이하의 진동으로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도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 조사관은 중재안 문구에도 세심한 신경을 썼다. 

국민권익위는 ‘교통 • 소음 진동의 관리 기준 이내로 최대한 낮 
추기 위한 진동저감 대책 수립을 시행한다’는 중재안 내용 중에 
‘최대한’이라는 단어 삽입 여부를 두고서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수차례 ^율했다. 

국민권익위는 7월 19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한국철도시설공 
단 수도권본부 대회의실에서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과 한국철도 
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권익 위의 중재로 주민들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접점을 
찾아 조정 방안을 도출해냈다. 조정안은 ►민원이 제기된 철도 
구간에 대한 진동을 소음 • 진동관리법상 진동관리 기준치를 초 
과하지 않도록 진동저감 대책을 공단이 수립 • 시행 ►세부 대책 
으로 진동저감 시설 설치 ►향후 시설 효과를 검증하기로 하는 
데 대한합의를 이끌어냈다. 

세부 진동저감 대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로가 움직이 
지 않도록 강하게 잡아주는 체결구를 설치하기로 했으며，터널 
외벽과 주택 사이 도로에는 방진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주민 이영관 (51) 씨는 “정부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득해 철 
도 소음 • 진동 현장의 피해 상황을 인정하고 해결하는 실마리를 
풀었다” 며 “단순히 법적 기준에만 맞춘 잣대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가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정 조사관은 “진동저감 대책 도출은 끝이 아니라 민원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사후 검증을 통해 주민 
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0 글과 사진 ■ 정책브리핑 ( w ，. korea . kr )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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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농구의 □ |래는 제게 맡71세요” 

고려대 새내기 이종현 선수，프로• 아마 최강전 우승 이끌며 최우수선수에 뽑혀 



프로 • 아마 최강전을 계기로 이종현(고려대 1학년)은 ‘차세대 국보 센터’의 계보를 이 
을 재목으로 떠올랐다. 그가 서울 안암동 고려대 녹지운동장 코트에서 포즈를 취했다. 


^ O 8월 22일 농구 프로 • 아마 최강전 결승이 열린 잠실학생체 
$ 육관. 결승에서 만난상무와 고려대는 경기 내내 결과를 알수 없 
는 치열한 접전을 펼쳤다. 3점슛 대결로 이어지던 경기는 4쿼터 
종료 2분 전 터전 이종현 (19 신미터6센티미터)의 골밑 슛 한방으 
로 승부가 갈렸다. 

이날 21득점，리바운드 12개로 활약한 이종현은 대회 최우수 
선수 ( MVP ) 에 선정됐다. 프로에서도 통할 수 있는 괴물 센터의 
등장을 알린 날이었다. 

사실 이종현은 깜짝 스타가 아니다. 고려대 1학년인 이종현은 
고교 시절부터 서장훈 (39.2 미터7센티미터)과 김주성 (34.2 미터 
5센티미터)을 합쳐놓은 선수라는 평을 들었다. 유연성과 스피드 
에 힘까지 농구 선수에게 꼭 필요한 3박자를 고루 갖췄다. 여기 
에 탁월한 경기 운영 능력과 차분한 성격까지 더해 ‘한국 농구 
의 미래’ ‘차세대 국보 센터’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재능을 
가졌다. 

이종현은 초등학교 때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다. 실력도 좋았 
지만 농구선수 출신인 아버지 이준호씨 덕분이었다. 아버지에게 
이종현은 철저한 자기관리를 배웠다. 그가 지금껏 별다른 슬럼프 
에 빠지지 않고 선수 생활을 해올 수 있었던 것도 이 덕분이다.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는다. 키가 자라지 않을까봐 무거운 것을 
메지 않고，혹 어깨가 굽을까 가방은 최대한 손에 들고 다녔다. 
이런 습관은 지금도 그대로다. 

한국 농구의 미래를 이끌 재목이란 평가를 받았지만 중학교 
시절 이른 부상이 찾아왔다. 하지만 위기는 오히려 기회가 됐다. 
1년을 유급한 이종현은 휘문중 김성모 코치를 만나 급성장했다. 
경복고에 진학한 그는 역대 최고급이라는 팀 동료들과 함께 기록 
적인 연승 행진을 했다. 그리고 올해 고려대에 진학했다. 

왜 고려대였올까. 고려대에는 청소년대표 시절 그와 손발을 맞 
추던 선수가 많다. 문성곤，이동엽과는 1년 차이로 같이 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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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이종현은 누구? 

생년월일 1994년2월5일 
신체조건 2m6cm-107kg 
출신교 휘문중-경복고-고려대 
' 특이사항 농구인 출신 아버지 이준호 
(47 •전기아자동차센터) 


경력 

2009년 U-16(16 세 이하) 아시아선수권 청소년대표 
2010년 U-18 아시아선수권 청소년대표 

2012년 U_18 아시아선수권 청소년대표 및 런던올림픽 최종예선 성인대표 
2013년 동아시아선수권 및 아시아선수권 성인대표 
프로• 아마 최강전 최우수선수 


는 시간이 넉넉하다. 4년을 함께할13학번 동기로는 최성모，강상 
재가 있다. 하지만 이게 이유라면 라이벌인 연세대도 조건에 뒤처 
지지 않는다. 

“아무래도 연세대 (김)기윤이 형이나 (김)준일이 형은 2년 차이 
잖아요. 같이 뛸 시간이 2년밖에 없어요. 사실 (천)기범이가 제게 
연세대에 함께 가4고 했거든요. 하지만 고민 끝에 고려대를 선 
택했어요.” 

이종현의 입학과 함께 고려대는 무적 함대로 거듭났다. 철옹 
성일 것만 갈던 상•무를 무너뜨리는가 하면，디펜딩 챔피언 경희 
대를 누르고 MBC 배 대학농구대회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 
다. 이변이 없는 한 2013대학농구리그에서도 고려대의 독주가 이 
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합， 
그 시너지의 중심에는 이종현이 있다. 

“좋은 선배들이 많아서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과언이죠. 워낙 좋은 선배들이 많아서 저는 열심히 뒷받침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정)희재 형이 제 자리였는데，키가 큰 제가 들 
어와서 나머지 선수들이 농구하 7 ᅵ 더 편해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해서 팀이 더 잘된 것 같아요. (이)승현 형도 저 때문에 활 
동 반경이 넓어졌고. 그런 부분이 팀에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 
요. 저 역시 승현이 형이 저를 받쳐주니까고등학교 때보다 좀 더 
편하고 다양하게 플레이를 구사할 수 있죠. 아무래도 단점을 최 
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할수 있는것 같아요； 

이쯤 되면 해외 진출에 욕심이 날 법도 하다. 주변에서도 그를 
가만두지 않는다. 하지만 실력이 일취월장할수록 그의 대답은 단 
호하다. 

“전혀 생각 없어요. 어릴 때는 큰 무대에서 뒤어보고 싶단 생 
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현실을 잘 알아요. 제 키에 가 H 였으면 도 
전해볼 만한데 아무래도 센터다 보니까 한계가 있죠. 키가 지금 


보다 더 큰다면 모를까(웃음).” 

농구공만 잠으면 표정부터 달라지는 승부사지만 코트 밖 이종 
현은 영락없는 새내기 대학생이다. 또래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 
스 ( SNS ) 에 푹 빠져있고，쉬는 시간에는 좋아한다는 탤런트 고준 
회가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을 챙겨 본다. 그는 대학생의 특권 중 
하나인 여행을 꼭 해보고 싶다고 했다. 

“경치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요. 바다나 산이 좋을 것 같아요. 
전지훈련으로 가는 겨울바다 말고요(웃음). 가까운 한강이나 여 
의도라도 가서 놀고 싶은데，휴식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평소 
에 가기는 어려워 안타깝죠; 

대부분의 선수는 대학 진학 초반을 가장 힘들어한다. 바뀐 환 
경에 적응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종현 역시 마 
찬가지다. 모든 게 달라졌다. 당장 생활 패턴부터 바꿔야 했다. 집 
에서 통학할 때가 많았던 고교 시절과 달리 대학부는 기숙사에 
서 합숙 생활을 한다. 

운동하는 시간이 늘었으니 체력적으로 힘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 좋던 고참 시절도 다 갔다. 다시 말단으로 돌아와 연습 
시간에는 항상 긴장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그럼에도 이종현의 
표정에는 생기가 넘친다. 

“고등학교 때와 비교하면 스피드와 힘，체력적인 부분에서 차 
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본에 
충실할 생각입니다. 웃으면서 즐겁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누군가에게 시합은 스트레스의 대상이지만，이종현에게는 재 
미있는 게임이다. ‘즐길 수 있는 농구’，그가 속한 고려대 농구부 
의 목표이기도 하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줄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했던가. 그의 키가 아직도 자라듯 땀과 열정으로 후끈 달 
아오른 코트 위에서 그의 실력 역시 쑥쑥 자라고 있었다. 농구하 
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 

글 ■ 지슬기 (KUFS 대학스포츠블로그 대학생 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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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꿈나무에게 공개 리허설 보여준다 

발레〈돈? I호테〉 o |어 올해 막 오를 국악 ■ 클래식 등 46개 공연 공개 



I 8월 28일 오후 2시 예술의전당 CJ 토월극장에 특별한 손님 
들이 찾아왔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 캠프와 예술꽃씨 앗 
학교의 예술꿈나무 40여 명이다. 이날 예술꿈나무들은 1시간 
반에 걸쳐 진행된 국립발레단의〈돈키호테〉공개 리허설을 관람 
했다.〈돈키호테〉첫 공연 전 마지막 리허설을 예술꿈나무들에 
게 공개한 것이다. 

발레〈돈키호테〉는 러시아의 무용가 겸 안무가인 프티파가 
1896년 볼쇼이극장에서 초연한 버전을 재해석한 작품으로 알려 
져 한 달 전 이미 매진될 만큼 대중의 큰 관심을 모았다. 공연 중 
간중간 해설을 곁들여 발레를 보면서 품을 법한 의문도 해소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날 예술 꿈나무들은 공개 리허설 관람 전 국립발레단 연습 
실에서 국립발레단 발레마스터와 함께 간단한 발레 동작을 배웠 


다. 리허설이 끝난 뒤에는〈돈키호테〉의 백스테이지를 보며 무 
용수들의 준비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처럼 공개 리허설을 관람할 수 있는 기 
회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예술의전당 한국공연 예술센터，명동예술극장，정 
동극장 등 6개 국립공연장과 국립극단，국립오페라단，국립발레 
단，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등 7개 국립예술단체와의 협력을 
통해서다. 

그동안 국립예술기관에선 일부 공연만 공개 리허설을 진행해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다. 그러나 이런 기회가 늘면서 공연 
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 청소년에게 살아 있는 문 
화예술 교육의 장이 마련됐다. 

최종 리허설은 연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관람 인원을 
제한하여 무료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 1매 선착순으로 관람 기회를 제공할 계획 
이다. 공연별로 공연의 성격 및 객석 규모 등이 다른 점을 감안， 
해당 공연단체와 협의하에 관람 인원，참여 대상 및 공개 범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립발레단의〈돈키호테〉뿐 아니라 다양한 국립예술 7 ᅵ관들 
의 공개 리허설이 하반기에 예정돼 있다. 국립중앙극장 국립창 
극단은〈서편제〉의 무대제작 과정을 공개한다. 국립오페라단의 
〈파르지팔〉과〈라보엠〉，국립발레단의〈롤랑프티의 밤〉등 국 
악• 클래식 • 무용에 걸친 다양한 장르의 46개 공개 리허설이 진 
행된다. 국립예술기관이 마련한 공개 리허설의 일정은 문화체육 
관광부 홈페이지에서 월 단위로 꾸준히 업데이트된다 

관람 신청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해당 공연장 홈페이지에서 확 
인 가능하다 0 글 ■ 남형도 기자 

리허설 일정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01지 (www.mcst.go.kr) 

내 ‘알림’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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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체험교육 

전국 67개 박물관에서 청소년의 
.인문학적 창의력과 상상력을 일깨워줄 
체험교육이 진행됩니다 


MIM 8월 24일 ~ 12월 8일 
전국초등• 중학생 
전국 67개 박물관(표 참고) 


교육신청 


문의전화 


무료체험교육(일부 스마트러닝 실시) 
e -포트폴리오，체험학습보고서 제공 

www.museumonroad.org 

070-41 1 5-9963 / 02-21 1 3-8023 


권역 

박물관명 

전화번호 

강원/경기 

세계민속악기박물관 

031-946-9838 

강원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033-372-1094 

강원 

영월아프리카박물관 

033-372-3229 

강원 

인도미술박물관 

033-375-2883 

강원 

조선민화박물관 

033-375-6100 

강원 

치악산 명주사 고판화박물관 

033-761-7885 

강원 

호안다구박물관 

033-378-5779 

강원 

호야지리박물관 

033-372-8872 

경기 

경기대학교박물관 

031-249-8900 

경기 

김포다도박물관 

031-998-1000 

경기 

남양주역사박물관 

031-576-0558 

경기 

두루뫼사료관 

031-958-6101 

경기 

부천교육박물관 

032-661 -1282~3 

경기 

신영숙컬렉션박물관 

031-213-8223 

경기 

아해한국전통문화어린이박물관 

02-3418-5501 

경기 

영집궁시박물관 

031-944-6800 

경기 

전곡선사박물관 

031-830-5600 

경기 

충현박물관 

02-898-0505 

경기 

파주나비나라박물관 

031-955-3727 

경기 

풀짚공예박물관 

031-717-4538 

경기 

프라움악기박물관 

031-821-0441 

경기 

한국등잔박물관 

031-334-0797 

경기 

한국카메라박물관 

02-502-4123 


권역 

박물관명 

전화번호 

경기 

한길책박물관 

031-949-9786 

경기 

한신대학교 박물관 

031-379-0195 

경기 

한향림옹기박물관 

070-4161-7271 

경기 

돌석도예박물관 

031-464-7734 

경기 

예아리박물관 

031-323-7277 

경남 

해금강테마박물관 

055-632-0670 

경북 

경보하석박물관 

054-732-8655 

경북 

경북과학대학교 박물관 

054-972-9796 

광주 

전남대학교 박물관 

062-530-3583 

대구 

자연염색박물관 

053-981-4330 

대전 

옛터민속박물관 

042-274-4030 

부산 

동의대학교 박물관 

0引- 890-1 744 

부산 

록봉민속교육박물관 

0引- 892-5997 

서울 

겸재정선기념관 

02-2659-2206 

서울 

경기여고경운박물관 

02-3463-1336 

서울 

경희대학교 자연사박물관 

02-961-0143 

서울 

근현대디자인박물관 

070-7010-4346 

서울 

북촌동양문화박물관 

02-723-0190 

서울 

북촌생활사박물관 

02-736-3957 

서울 

쇳대박물관 

02-766-6494 

서울 

쉼박물관 

02-396-9277 

서울 

영인문학관 

02-379-3182 

서울 

유금와당박물관 

02-394-3451 


권역 

박물관명 

전화번호 

서울 

이화박물관 

02-752-3345 

서울 

짚풀생활사박물관 

02-743-8787 

서울 

초전섬유퀼트박물관 

02-753-4075 

서울 

한양대학교 박물관 

02-2220-1394 

세종 

세종전통장류박물관 

044-868-7007 

세종 

연기향토박물관 

044-862-7449 

울산 

울산해양박물관 

052-239-6708 

인천 

가천박물관 

032-833-4747 

인천 

국제성서박물관 

032-874-0385 

인천 

애보박물관 

032-466-3181 

전남 

대원사 티벳박물관 

061-852-3038 

전남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061-535-2110 

전남 

송광사성보박물관 

061-755-0407 

전남 

우리삶문화옥당박물관 

070-7011-6887 

전북 

전북대학교 부속박물관 

063-270-3488 

전북 

전주전통술박물관 

063-287-6305 

제주 

제주대학교박물관 

064-754-2243 

충남 

계룡산자연사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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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류동 계곡을 잇는 다리 중 하나. 해인사 소리길은 여러 계곡 양편 다리를 통해 물길을 수시로 넘는다. 


깔끔하게 정돈된 나무 데크 길. 소리길 윗부분에 많으며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천연의 흙길이 많다. 


경남 합천‘해인사소리갈 

I ， 네1’ T 을 못상는 

\ % \ 국상갑어 누'，、 


O 무더위가 가시지 않은 8월 말，홀로 산사(山寺)를 찾았다. 팔 
만대장경을 모신 법보사찰，합천 해인사다. 해인사는 1972년 국 
립공원으로 지정된 가야社(1，430미터) 남쪽 산자락 아래 자리 잡 
은 명찰이다. 언제가도 좋지만 여름엔 가야산에서 발원해 가람 
을 감싸고 흐르는 흥류동(紅流洞) 계곡이 그만이다. 특히 계곡 
옆으로 조성된 ‘해인사 소리길’ 6킬로미터 구간은 홍류동을 감상 
할수 있는진수다. 

KTX 를 타고 동대구역에서 내려 지하철로 성당못역으로 이동 
한 뒤，서부버스터미널에서 해인사행 버스를 탔다. 도보여행 길 
을 찾아갈 때는 대중교통이 좋다. 대개 길은 시작과끝이 있기 때 


문에 자가용으로 이동하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오는 수고를 감 
수해야 한다. 또 해인사 소리길은 기차와 버스，대중교통을 이용 
하면 자가용보다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일부러 해거름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한낮 더위를 피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해질녘 운치를 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후 4시가 
조금 넘어 대구에서 출발한 버스는 5시 30분경 해인사주차장에 
당도했다. 소리길이 목적이지만，해인사를 그냥 지나칠 수는 없 
는 터. 카메라를 둘러메고 경내를 잠깐 둘러봤다. 주말인데도 경 
내는 번잡하지 않고 조용한 편이었다. 여행객들은 대부분 홍류 
동 계곡 아래 캠핑장에 있었다. 


해인사는 신라시대 화엄십찰(華嚴十刺)의 하나로 세워진 가람 
이다. 대승불교의 경전 중 하나인 화엄경에 해인삼매 (5 每印드味)라 
는 구절이 나오는데，해인사 이^^ 여기서 비^}다고 한다. 해 
인삼매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한없이 깊고 넓은 바다에 비유하 
며，중생의 번뇌 망상이 멈출 때 비로소 우주의 참된 모습이 물에 
비친다고했다. 그래서 ‘물(海)에 비치는(印) 경지’를뜻한다 
해인사 경내에는 지난 2002년에 문을 연 성보박물관이 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과 판전을 비롯해 불교 관 
련 유물을 관리하고 알리기 위한 곳이다. 1층 전시실에는 가람의 
역사가 잘 정리된 해인 역사실과 불교조각실，공예실 등 체험 공 
간이 있다. 2층엔 현대미술과 불교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고(故) 
백남준 선생의 팔만대장경 비디오아트가 설치돼 있다. 아이들과 
함께 하기 좋은 곳이다. 

뜨거운 여름과 붉은 가을을 잇는 소리 

소리길은 박물관 바로 아래서 시작된다. ‘축전주차장 5.8 킬로미 
터’라는 이정표 아래로 나무 데크 길이 조성돼 있다. 작은 싸리문 
에 들 듯 이 이정표 아래에 서면 바로 걷기 길 시작이다. 축전은 
지난 2011년부터 열린 ‘대장경 세계문화축전’을 말하는데，매년 
가을 해인사 아랫마을 야천리를 주 무대로 열린다. 축전주차장 


은 야천리 위쪽 홍류동 계곡 옆에 조성돼 있다. 그러니까 해인사 
절 아래부터 마을 어귀에 이르는 약 6킬로미터 길이 소리길의 시 
작과끝인 셈이다. 

홍류동은 가을 단풍이 너무 붉어서 흐르는 물조차 붉게 보인다 
하여 홍류(紅流)라 이름 붙여졌다 이 계곡은 최치원(857~?)과 떼 
놓고 설명할 수가 없다 신라시대 고고한 인생을 살았던 선비 최치 
원은 유교 불교 도교에 두루 정통한 선비였으나 신분제도의 벽에 
가로막혀 그 뜻을 펴지 못하고 재야에 머물다 생을 마감했다고 알 
려져 있다 특히 이곳 홍류동은 그가 노년을 보낸 곳으로，갓과 신 
발만남겨둔채 홀연히 신선이 됐다는전설이 내려온다 

가람을 뒤로하고 걷는 길은 왠지 가뿐하다 특히 아름드리 적 
송을 비롯해 굴참^무，노각나무가 어우러져 뿜어내는 낙엽 냄새 
와풀냄새에 취해 걸어본다. 더러 풍뎅이 등숲에서 볼수 있는작 
은 곤충들이 튀어나온다 그만큼 숲이 살아 있다는 뜻일 게다. 

오후 6시가 넘어가자 낮 동안 계곡을 달군 별까지 사라져 그윽 
한 분위기가 충만했다. 청아한 물소리는 제법 큰 소⑶를 만날 
때면 크게 울려 퍼졌다가，작은 개울을 지날 때는 소곤소곤 소리 
를 냈다. 물소리는 천년 노송과 어울려 솔바람처럼 잦아졌다 잦 
아들 7 ᅵ를 반복했다. 

30분 남짓 걸었을 때 낙화담(落花澤)을 만났다. ‘꽃이 떨어지 


이번호부터 김영주 여행 칼럼니스트가 기고하는 ‘걷기 여행’이 연재됩니다.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추천한 ‘도보여행지’가 격주로 소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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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란다. 낙화담 전망대에는 국립공원관리소에서 설치한 안내 
판이 세워져 있다. 

‘어젯밤 풍우에 골짜기가 요란하더니，못 가득히 흐르는 물에 
낙화가 많아라 도인도 오히려 정의 뿌리가 남아 있어，두 눈에 흐 
르는 눈물이 푸른 물결에 더해지네’. 

주변에는 노송만 있어 향기 나는 꽃은 보이지 않았다. 소나무 
꽃가루를 이르는 말은 아닐 테고，아마도 시인은 절벽 위에서 하 
얗게 흩어지는 물방울을 꽃으로 표현한 듯싶다. 

낙화담을 뒤로하고 내려오는 길，사람의 눈높이만한 소나무 
가지에 ‘하심 Cf 心)’이라고 새겨진 푯말이 눈에 띄었다. 하심이라 
는 한자 밑으로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마음이라고 뜻까지 
달았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천년 고찰을 뒤로하고 
내려오는 길이라 그런지 자꾸 머릿속에 남아 맴돈다. 

연이은 가야산 16경마다 새겨진 시 

흥류동 계곡 6킬로미터에는 낙화담 갈은 명소가 여러 곳 있다. 
합천군이 지정한 ‘가야산 19경’ 가운데 16곳의 명소가 홍류동에 
있다. 명진교를 넘어 길상암을 지나면，제월담 (_ 月澤)，달빛이 
잠겨 있는 연못을 만난다. 그다음은 선인이 내려와 피리를 부는 
바위 취적봉(奉積峰)，풍월을읊는 여울 음풍뢰 m 潮) 등이 나 
온다. 가는 곳곳마다 안내판에 시구가 새겨져 있어 잠시 휴식하 
며 음미할수 있게 해놨다. 

음풍뢰를 넘으면 농산정(鏡山事)，최치원 선생이 가야산에 들 
어와 수도한 자리다. 농산정은 다른 곳과 달리 작은 정자가 있다. 


초저녁 산들바람을 벗 삼아 소일하는 어르신들이 자리를 잡았 
다. 아마 천여 년 전 최치원의 음풍농월，풍류가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길은 어느덧 흥류문(紅流門) 앞까지 이르렀다. 해인사의 일주 
문이다. 이 길을 지나 다시 숲으로 들면 이제는 인공으로 조성한 
길보다는 본래 있던 낙엽 길과 흙길을 만난다. 아마도 천년이 넘 
는 시간 동안 해인사에 몸담은 수많은 스님과 행자，절 아래 마을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났을 것이다. 

오후 7시，길 시작과 함께 거닐었던 이름 모를 도반이 한 명 있 
었지만 그도 시야에서 사라졌다. 숲은 이제 어두컴컴해져 더 이 
상 사진 촬영이 무의미해졌다. 북두칠성에 예향하던 곳，칠성대 
(七星®를 지나자 오솔길이 끝났다. 오후 7시 15분，소리길탐방 
지원센터는 문이 닫혀 있었다. 대신 바로 아래서 주막이 하나 열 
었다. 주모 대신 나이 지긋한 남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늦은 시간에 내려오셨네. 계곡물에 등목 한번 하시지 그래; 

땀을 뻘뻘 흘리고 내려오는 모습이 관해 보였나 보다. 

“대구로올라가는차를타야해서. 시간이 많지 않네요; 

“지금 대구가는차를탈수 있으려나 7시 35분이 막차인데； 

그의 포장마차 주막 한편에 불은 버스시간표는 15분 빨랐다. 
정확한 시간은 해인사발 7시 50분이다. 버스가 야천리까지 내려 
오면 8시 근방이 될 것이다. 아마도 그의 시간표는 예전 것일 게 
다. 15분 빨리 출발하든 늦게 출발하든 별반 대수롭지 않은 삶. 
흥류동 계곡의 시간표다. 

주막을 지나 야천리 가기 전，황산2구 마을 앞으로 작은 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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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다리를 건너 만나는 길상암 앞 돌탑과 약수터. 

한 스님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 

4 성보박물관 앞 소리길 입구. 

5 한 트레커가 해인사 일주문, 홍류문 옆 숲길을 여유롭게 걷고 있다. 


I 문화체육관광부 



이 여러 개 있다. 잿빛 콘크리트 담벼락에 ‘막걸리 • 부추전 •도토 
리묵 • 커피’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크게 돈 들이지 않고 담벼 
탁을 광고판으로 쓴 동네 사람들의 재치에 웃음이 났다. 이 또한 
홍류동 사람들의 풍류일 것이다. 가게 앞 평상에 동네 사람들 몇 
이 어울려 막걸리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평상에 앉을까 말까 잠 
시 망설였지만，한 잔 하고 나면 차편은 끊길 것이다. 입안에 고인 
침을 걷어 들이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여행 끝자락은 흙과 풀 냄새 가득한 논두렁길 

청량사로 들어가는 삼거리 갈림길에서 조금 내려오면 캠핑장이 
다. 소담한 규모의 캠핑장은 그리 번잡해 보이지 않았다. 사방 푸 
른 논밭과 암반으로 이뤄진 흥류동 계곡，그리고 북쪽으로 아스 
라이 보이는 가야산 능선을 배경으로 자리 잠은 캠핑장은 아늑 
해^였다. 

시골의 논밭 전경은 언제 봐도 정겹다. 가야산을 배경으로 푸 
른빛과 향이 가득했다. 한두 달 뒤，홍류동 계곡이 이름대로 붉 
게 물들 때 이 논도 황금빛을 발할 것이다. 

오후 7시 40분，해가 가야산 서쪽 능선 너머로 완전히 넘어가 
고 난 뒤의 논두렁은 풍뎅이 등 날벌레는 물론 물뱀까지 돌아다 
녔다. 축전주차장 옆 계곡에는 멱을 감는 동네 아이들 소리로 소 
란했다. 그러나 홍류동 계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수영 금지다. 

오후 8시，야천리 버스정류소에서 대구로 올라가는 마지막 차 
편에 올랐다. 하루 걷기 여행으로는 알찬 여정이다. @ 

글과 사진 ■ 김영주(여행 칼럼니스트) 


해인사#/ 


백운리 


성보박물관 < 


해인사 소리길 6 km 


가야산 
국립공원 


^■산제일봉 
(1,010 m ) 



가산 

(690 m ) 


매화산 


축전 주차장 • 


가야면 


여행수첩 

KTX 타고 동대구역에 내려 지하철로 성당역못에서 대구서부버스 
터미널로 가는 것이 좋다 오전 6시 4◦분부터 오후 8시 2◦분까지 
4◦분 간격으로 해인사행 버스가 다닌다. 합천에서 출발하는 버스는 1일 3회 
(640 1025 15:30) 뿐0 ᅵ며, 길도 더 멀다 


因 

40분간; 

명 


서울 방면에서 갈 때는 중부고속도로 성주 1 C , 부산■ 광주 ■ 창원에 
서 접근하면 88고속국도 해인새 C 로 빠져나오면 된다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2013 대장경 세계문화축전’이 9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해인사와 소리길 
등 합천 가야면 일대에서 열린다. 개막 행사를 비롯해 해외문호居연, 경남문 
호居연 등이 열리며, 참여 행사로 대장경 힐링문화캠프 등이 예정돼 있다 9 
월 20일까지 행사 전 입장권을 판매한다. 입장권 소지자는 축전 71간 중 합 
천군 소재 해인사 합천박물관, 오도산 자연휴양림, 영상 테마파크를 무료로 
입장할 수있다 

축전 조직위원회 s 055-211-6251 www . tripitaka - festiv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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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의 맛과 멋 


제주해녀의 게죽，깅이죽 


O 제주도는 유배의 땅01었다. 뱃길01 멀고 험난한 데다 날씨도 궂을 
때가 많고 토양도 척박해서 조선시대에는 중죄인이 귀양을 가던 곳이 
었다. 인조반정으로 폐위된 광해군과 의문사한 소현세자의 세 0® 등 
왕족을 비롯해 송시열，최익현, 박영효 등 수백 명에 달하는 인사들이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했다. 

생활환경이 얼마나 열악했던지 기묘사화로 귀양살이를 했던 김정 
(金淨)은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에서 제주도는 기후가 변화무쌍 
하여 “의복을 조절하기 어렵고 병도 나기 쉽다”고 했다. 인조 때 8년 동 
안 유배생활을 했던 왕족 01건(李健)은 “죄인의 땅 제주에서 가장 괴로 
운 것은 조밥이고，가장 두려운 것은 뱀이며，가장 슬픈 것은 파도 소 
리”라는 기록을 남겼을 정도이다. 

섬의 4■분의 1 정도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 데다 토양이 논농 
사 짓고 I 에 부적합해서 밭작물을 주로 경작할 수밖에 없는 형편01었다. 
게다가 비가 많이 오고 가뭄과 태풍까지 어김없이 돌아가며 찾아오는 
터라 농작물이 성할 날이 드물었다. 먹을 것이 얼마나 귀했던지 제주도 
대정에서 오랫동안 유배생활을 했던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는 부 
인에게 수시로 편지를 보내 민어，겨자 어란, 김치 등 여러 가지 음식을 
보내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그래도 사면이 바다라 해산물이 지천 
으로 깔려 있었지만 그것도 쓸 만한 것은 진상되거나 벼슬아치들에게 
제공되었기에 서민들에게는 차례가 돌아오지 않았다.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은 해녀들의 몫이었는데 그들의 삶도 고난의 
연속이었다. 숙종 때 유배당한 김춘택(金春澤)의〈잠녀설(潛女說)〉에 
는 전복을 따다가 할당량을 못 채우면 관아에 붙들려가서 매를 맞기도 
하고，모자라는 양은 사서라도 바쳐야 하는 해녀들의 비참한 생활이 
기록되어 있다. 영조 때 귀양살이를 한 조관빈(越觀松) 역시 탐관오리 
들에게 가혹하게 수탈당하는 해녀들의 삶의 현장을 목격하고는 전복 
을 자신의 밥상에 올리지 말라는 내용01 담긴 시를〈회헌집(梅奸集)〉에 
남기고 있다 

01 렇게 궁핍했던 식량사정 때문에 제주도에는 산과 들과 b ᅡ다에서 흔 
히 나는 식재료를 혼합해서 조리하는 소박한 음식문화가 자리 잡게 된 
다 쌀01 부족하니 잡곡을 섞거나 잡곡에 해조류나 채소를 넣어 밥을 짓 



기도 하고，범벅을 만들어 먹기도 했다. 곡물에 어패류를 섞어 죽을 끓 
0171도 하고 어패류에 해초나 채소를 첨7 ᅡ해 국을 끓여 먹71도 했다 

깅01죽은 그러한 제주도의 요리문화를 엿볼 수 있는 독특한 음식 ◦ | 
다. 깅이는 방게의 제주도 사투리로 지역에 따라서는 갱이라고도 한다. 
깅이죽은 작은 방게를 절구에 짓찧은 다음 즙을 내서 쌀과 함께 서서 
히 저어가며 끓인다. 쌀이 귀하던 시절에는 보리나 좁쌀로도 해 먹던 
음식이다. 어려운 생활을 하던 해녀들이 여름철 보양식으로 먹던 음식 
인데 관절염01나 신경통 등에 효험01 있다고 한다. 

6-25 때 제주도로 피난을 갔던 천재 화가 이중섭은 게를 그린 작품 
을 많이 남겼다. 그런데 그 이유가 곤궁했던 그 시절에 하도 게를 많이 
잡 0 ᅡ서 깅 01 죽을 끓여 먹고 반찬을 만들어 먹은 것이 □ |안했 71 때문 01 
라고 한다. 

깅이죽은 제주도에서도 요즘은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섭지코지의 
‘섭지해녀의 집’과 제주공항 인근의 ‘모메존 식당’이 알려진 집들이다. 
서귀포에 서는 남원읍의 ‘태흥2리어촌관리공동체음식점’에서 깅이죽을 
맛볼 수 있다. 제주도가 너무 멀다면 요리 방법이 그리 복잡하지 않으 
므로 흔한 방게를 구해서 직접 만들어 먹으면 어떨까 해녀들의 고난을 
생각하면사 .0 글 . 예종석(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 음식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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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된 정책 I 영조의 청계천 준설 


홍수방지 • 실업자 구제 위해 
백성과 소통하며 국가사업 완성 



O 지난 2005년 청계천 복원 사업01 완료되면서 청계천01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현대사회에 들어와 청계천은 개발 논리에 밀려 
많은 수난을 당했다 조선시대에도 서울의 중심을 흐르는 하천인 청계 
천의 준천 사업을 둘러싸고 여러 차례 논란이 전개됐다. 무엇보다 서울 
이라는 도시가 홍수에 취약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북악산이나 인왕산，남산 등지에서 내려와 청계천에 모인 물들이 남 
산에 막혀 바로 한강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 
중랑천을 통해 한강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청계천이 
넘乂 I 는 일01 잦0 ᅡ 도성 안의 홍수 피해로 몸살을 알는 경우7 卜 빈번했다. 

01 런 문제점을 극복하 71 위하여 태종 ■ 세종대에도 준천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조선 후기인 영조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청계천에 쌓인 
토사의 준설, 즉 준천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였다. 홍수 피해 방 
지의 측면과 함께 서울로 유입된 도시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 
려는 목적도 았었다. 

영조는 재임 기간 중 준천 사업에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백성들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1752년에는 친히 광통교(廣通橋)에 행차해 준천 
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고，1758년 5월 2일에는 준천의 시행 여부를 
신하들에게 물으면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세웠다. 영조는 승지 등이 
모인 자리에서 청계천 다리 중 광충교(廣衝橋)가 작년에 비해 더욱 흙 
01 빠져 막혀 있음을 우려했다. 어영대장 홍봉한은 “만약 홍수를 만나 
면 천변(川邊)의 인가는 반드시 표류하거나 없어지는 하를 입을 것입 
니다”라며 하천 도랑의 준설01 매우 시급함을 건의했다. 

일부 사관(史官)들은 백성을 동원한다면 민원(民怨)이 많을 것임을 
지적하였지만 영조는 여러 신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장기적인 대책 
을 세울 것을 지시하였다. 1759년 10월 6일 준천의 시역(始役)이 결정 
되었다. 준천을 담당할 임시 관청인 준천소(遺川所)가 설치되었고, 본 
격적인 준천 사업은 1760년 2월 18일에 시작되어 4월 15일에 종료됐다. 

57일간의 공사 기간에 20여 만명의 백성이 동원되었는데，도성의 방 
민(幻 S ) 을 비롯하여 각 시전(而!)의 상인, 지방의 자원군®願軍)，승 
군(僧軍)，모군(募軍) 등 다양한 계층의 백성들이 참여하였다. 실업 상 
태의 백성 5만여 명이 품삯을 받았는데，공사 기간 동안 3만5천 냥의 



조선 영조 36년 (1760) 청계천 준설 공사를 마친 기념으로 그린〈준천계첩〉. 

돈과 2,300여 석(石)의 쌀이 소요되었다. 

〈승정원일기〉의 기록에 의하면，영조는 “나의 마음은 오로지 준천 
사업에 있다”고 하면서 자신의 최대 역점 사업을 청계천 공사에 두고 
있음을 명시했다 영조는 특히 가장 어려운 공사인 오칸수문(五間水 
門) 공사를 6일 만에 끝낸 사실에 흡족해 하였다. 홍봉한은 당시 맹인 
들도 부역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보고를 하였고，영조는 백성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높이 평가하였다. 

공사 ， I 간 동안 영조는 친히 오칸수문에 직접 나와서 공사를 독려하 
기도 하였으며，공사가 완성되자 연융대(鍊戒臺)에서 연회를 베풀어 
주면서 이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당시의 모습은〈준천계첩 0' ■川契 
mow 네 점의 그림으로 남아 있다. 이 그림에는 공사에 동원된 소와 
수레, 쟁기 등을 비롯하여 영조가 관리들과 함께 친히 공사 현장을 둘 
러보는 모습01 생생히 나타나 있다. 

영조에 의하여 추진된 청계천 준천 사업은 당시의 국가적 현안을 백 
성들과의 소통을 통하여 해결했다는 점에서 큰 으 I 가 았다 탕평을 통 
하여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 균역법의 시행으로 백성들의 경제적 부담 
을 덜어주면서 ‘서민군주를 자처한 영조는 청계천의 준천 사업을 위민 
(爲民)에 근거한 국정의 최대 과제임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한 것이다. 
오늘도 유유히 흘러가는 청계천을 지나면서 백성을 위한 정치를 실천 
했던 영조의 모습을 떠올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Q 

글 ■신병주(건국대 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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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 동안 밝혀낸 ‘행복 


O “어떻게 하면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행복의 조건〉저자인 조지 베일런트 교수를 포함한 하버드대학 
교 연구팀은 누구나 한번쯤 당면했을 법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다. 정답은 없지만 좀 더 현명한 답은 있을 거라 믿었다. 총 
814명에 01르는 사람들의 생애7 卜 연구 대상01 됐다. 1930년대 말 하 
버드대에 입학했던 학생 268명, 서민 남성 456명，재능이 뛰어난 여 
성 90명이 그들이다. 

흥미로운 점은 연구가 실시간으로 진행됐다는 사실이다. 즉 814 
명이 지나온 삶을 회고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지 않고 20대에 겪은 
일은 20대에，30대에 겪은 일은 30대에 71록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 
래서 연구 기간만 장장 72년이 걸렀다. 많은 재원과 연구원들의 인 
내와 노력을 요하는 일이었다. 

하버드대학교 연구팀이 전례 없는 연구 끝에 찾아낸 것은 행복의 조건이 존재한다는 점이었 
다. 01들은 70~80세에 01른 연구 대상자들의 □ ᅡ지막 생애 10년 ◦ I ‘50세 01전의 삶을 통해 예견 
된다는 점을 찾아냈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렇게 밝혀낸 7가지 ‘행복의 조건’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부와 명예，학벌 등이 아니었다. 행 
복의 조건 중 으뜸은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성숙한 방어71제)’였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47세 
무렵까지 형성된 인간관계였다. 나머지 6가지는 교육연수(평생교육), 안정적인 결혼생활, 비흡연 
(또는 45세 ◦ |전 금연)，적당한 음주(알코올 중독 제외)，규칙적인 운동과 적당한 체중01었다. 

연구팀은 50세를 기준으로 이 7가지 가운데 5~6가지를 갖춘 106명 중 50퍼센트가 80세에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들 가운데 ‘불행하고 병약한’ 이들은 75퍼센 
트에 머물렀다. 반면 50세에 위 조건 중 3가지도 채 갖추지 못한 이들 중 80세에 행복하고 건강 
한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4가지 이상의 조건을 갖춘 사람보다 80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무려 
3배나 됐다. 

책에는 7가지 결론뿐 아니라 연구 대상들이 어떻게 행복한 삶을, 또는 불행한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들01 끊임없01 등장한다. 각 사례는 실제 한 사람01 겪는 인생의 굴곡01 
다. 이는 보는 독자들에게 한 편의 드라마와 갈은 재미를 주며 동시에 공감과 연민，나아가 깨달 
음과 자기반성을 하게 해준다. 

이 연구를 1967년부터 진행해온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 
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는 이어 “행복이란 과학으로 판단하기엔 너무 
나 인간적이고，숫자로 말하기엔 너무나 아름다우며，진단을 내리기엔 너무나 애잔하다”고 말했 
다. 어떠한 데이터로도 밝혀낼 수 없는 극적인 주파수를 내는 것이 다름 아닌 삶이란 것이 장기 
간 연구를 통해 얻은 베일런트 교수의 결론01다. @ 글 . 남형도 71자 


〈행복의 조건〉 


하버드대학교 • 인생성장보고서 

행복의 조건 



행복했을까? 


조지 베일런트 지음 
이덕남 옮김 
프런티어 19,000원 


새로 나온 책 



〈유행의 시대〉 - 

지그문트 바우만 지음 
오월의 봄 ■ 13,00◦원 

사회사상가 바우만이 유동하는 현대사회의 
문화를 되짚어본다. 문화는 이미 소비시장 
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유행에 종속된 현대 
인들은 소비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다고 말 
한다 저자는 세계화 기치 아래 온 인류가공 
유하는 똑갈은 문화는 결국 초국적 자본이 
최대한의 이윤을 얻기 위한 상품일 뿐01라고 
주장한다 



한국안만 모르는 

다른대한만국 

히버드대 벅*)가본 味의 가능성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지음 
21세기사 ■ 15,◦◦◦원 

미국에서 태어나 하버드대에서 동아시아 문 
명학 박사를 받은 저자는 한국의 훌륭한 문 
화유산과 독특한 장점을 언급하며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역설한다 시대착 
오적인 약소국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당당하 
게 국제사회에 나아갈 것을 제안하며 한국 
의 역사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 
한다 나아가 저개발국가에서 한강의 기적 
을 이룬 특이한 국가 경험을 7 ᅡ진 한국01 선 
진국의 일원으로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보편 
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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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카툰 I 파랑새를 찾아서 


1 빈-古 I 보면서 ii 
쌍기들 들 아 하대? 



그 2 는데… 구청은 

뭐하는 7 사야상 




모두들 세상을 바꾸려 들지만 스스로를 바꾸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_ 톨스토이(러시아의 대문호) 


바로 당신! 

글과그림 •최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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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감 



관람객들은 편안하게 누워 애니메이션 ‘한여름 밤의 꿈’을 감상할 수 있다. 


서서，앉아서，누워서… ‘쉼’ 

국립민속박물관〈쉼〉특별전 

o 국립민속박물관이 현대인들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사색하면서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특별전을 선보인다 9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쉼’ 특별전이다. 이번 특별전은 관람객들에게 자연 
의 풍경과 소리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다. 

전시는 관람객들이 서서，앉아서, 누워서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다. 금강산을 유랑하고, 대 
청에 앉아 자연의 풍경과 소리를 느끼며 쉼을 얻는다. 또한 관람객들은 대청에 앉아 흔들리 
는 보리밭을 보면서 바람소리，물소리，벌레 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깊은 사색에 잠길 
수았다. 

이번 전시에서 관람객들은 금강산 풍경을 담은 ‘금강산도’, 단출하게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 
의 물건인 ‘괴나리봇짐과 짚신’ ‘표주박’ 등을 감상할 수 있다. 민속자료와 전통을 새롭게 해석 
한 금고 I 숙 작가의 작품 ‘호박저고리’와 하지훈 작가를 비롯한 현대작가들의 작품 118점도 만날 
수았다. 

또한 이번 전시는 민속자료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속자료를 현대적인 기법으로 재해 
석한다. 관람객들은 연꽃과 모란, 나리꽃01 봉우리에서 만개하는 모습의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금강산과 명승지 여행 중 만난 사람들을 꿈속에서 재회하며 여운을 느낄 수 있는 애 
니메이선이 상영된다. 

이번 전시는 시원하고 쾌적한 박물관에서 금강산을 여행하고, 대청에 앉아 자연을 느끼고, 죽 
부인을 껴안고 꿈속을 여행하는 ‘새로운 방식의 힐링을 제안한다. 전시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 
는 데 급급하고 I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영상물과 전시 자료를 둘러보는 ‘쉼을 통해 힐링을 경험하 
도록 하는 것이다. 0 글 ■ 김혜민기자 

기간 9월23일까지 장소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문의 s 02-3704-3114 



〈사랑해 톤즈〉 

아프리카수단에 위치한 톤즈라는 을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 
이태석 신부의 삶이 뮤지컬로 재탄생한다. 
이번 공연은 음악이 전체를 주도하는 일반 
적인 뮤지컬과는 달리 이태석 신부의 인간 
적인 부분을 음악적인 요소와 결합해 감동 
을 극대화한다 o | 공연에서 홍경민은 고 o | 
태석 신부 역을, 윤복희는 그의 어머니 역을 
맡아 열연할 예정이다. 

기간 9월 5~15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문의 n 1661-1476 



〈로보카 폴리〉 

동명의 인기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한 뮤 
지컬〈로보카 폴리〉가 관객들을 찾아온다. 
로보카 폴리는 2012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캐릭터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하며 대한민 
국 최고의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 01 공연은 
실제로 움직이는 자동차들을 무대로 등장 
시키며 어린이 공연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01번 공연에는 덤프, 포크 등 공사장 친구들 
이 새롭게 무대에 선다. 또한 최첨단 무대전 
환과 영상을 통해 화려한 액션을 선보일 예 
정이다. 

기간 9월 7~8일 
장소 부산 MBC 롯데아트홀 
문의 n 1688-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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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툰글로벌에티켓© 



물지 마세요! 


구성 I 권우영 
그림 I 안종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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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공감 

내 인생의 북두오성’ 


o 밤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있기에 
별은 더욱 빛을 발합니다. 그 별은 저마다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 
랑이라는 별도 있고 열정과 행복이라는 이름의 별도 있습니다 몰입이 
라는 별도 있고 도전과 재능이라는 별도 있습니다 수많은 별 가운데 
그 별의 이름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주먹이 불끈 쥐어지며 입술이 
깨물어지는 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고 미래 
의 꿈과 비전이 다르기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별의 이름도 각양각 
색입니다.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별의 이름은 열정 ( Passion ), 혁신 
( Innovation ), 신뢰 ( Trust ), 도전 ( Challenge ), 그리고 행복 ( Happiness ) 이 
라는 별입니다. 5개의 별이 추구하는 가치는 수많은 별 중에 제 마음 
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저의 핵심가치입니다. 핵심가치는 딜레마 
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행동하기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서 활용되는 
가치판단의 기준이나 잣대입니다. 

밤하늘의 별은 별로 봐도 아름답지만 별과 별을 연결시켜 별자리로 
바라보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개별적인 별을 어떤 관계로 엮어 
서 별자리로 만들어보면 더욱 아름답게 보일 뿐만 아니라 심오한 의미 
로 다가옵니다. 제 마음속에 간직한 5개의 별을 연결시켜 북두오성이 
라는 별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별자리 이름이 PITCH 입니다. 

PITCH 라는 별자리는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5개 핵심가치를 뜻하 
는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입니다. 즉 Passion , Innovation , 
Trust , Challenge , Happiness 의 첫 글天 ■ [다서 PITCH 라는 북두오성 
의 별자리를 만들었습니다 

PITCH 라는 북두오성은 제가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저의 판단기준 
으로 작용하는 핵심가치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이 일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일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결 
정할 때에는 언제나 PITCH 라는 북두오성을 바라보고 결심하고 결정 
하며 결연히 행동에 옮깁니다. 

PITCH 라는 별은 내가 방향을 잃었을 때 길을 안내해주는 나침반이 
나 등대의 역할을 합니다. 나아가 나 스스로를 반성해보고 더 나은 삶 
을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해주는 마음의 회초리이자 정신 



을 바짝들게 만드는 죽비(竹 ■) 입니다. 

북두오성은 내가 사람을 평가할 때에도 어김없이 기준으로 활용됩니 
다. 그 사람은 얼마나 열정적인가? 그 사람은 어제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 그 사람은 얼마나 사람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있는가? 그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지의 세계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을 평가하 
는 중심에는 언제나 5개의 별01 어둠을 밝혀주는 등불로 활용됩니다. 

5가지 핵심가치는 변하지 않는 저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5가지 이 
외에는 모두가 변화의 대상입니다. 페라리 자동차 슬로건에 ‘Change 
% But Don’t Change It ’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바꿔 
라. 그러나 바꾸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꾸라 해놓고 바꾸지 말라는 
말은 언뜻 듣71에 모순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바꿔야 할 것과 바꾸지 말 
아야 할 것을 분별하라는 으 I 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어떤 딜레마나 위기 상황에 처하고서도 쉽게 바꾸지 않고 흔들 
리지 않는 원칙으로 작용하는 기준이 바로 5개의 핵심가치입니다 5가 
지는 변화시키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제 삶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5 
가지 이외에는 모두가 변화의 대상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세상을 열정 
적이면서 혁신적으로, 그리고 신뢰를 근간으로 도전적으로 바꾸어서 
모두가 행복한 세상으로 변화시키는 게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 
니다. 0 글 - 유영만(한양대 교육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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